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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원소경의 설치와 범위 및 치소에 대한 고찰*

전덕재**

국문초록【 】

세기 중 후반 고이왕대에 강원특별자치도 영서지역이 백제의 영향권에 편입되었고 세기 말에서3 · , 3

세기 초 사이에 신라가 죽령을 넘어 영서지역에 진출하면서 양자 간 충돌이 나타났다 세기 후반4 . 4

근초고왕대에 백제는 원주지역의 정치세력을 통제하였는데 법천리유적의 고분과 출토품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다 년에 고구려가 남진하여 백제로부터 성 촌을 빼앗았는데 성의 하나로서. 396 58 700 , 58

오늘날 원주시로 비정되는 은 후일 으로 개칭된 것으로 추정된다 년 신라가 한강. 551古牟婁城 平原城

상류 을 확보하면서 원주 역시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었고 신라는 여기에 을 설치하였다10 , .郡 平原郡

통일 이후 신라는 새로 편입된 옛 고구려지역 및 강원특별자치도 영서와 영동지역의 여러 군 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이후 죽령로를 통한 당군의 침략에 보다 효율적으石門戰鬪

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년에 평원군에 북원소경을 설치하였다 년 완비와 더불어678 . 685 9州

북원소경의 안전이 더욱 공고하게 다져졌으며 당과의 긴장도 점차 완화됨에 따라 북원소경은 다른,

소경과 마찬가지로 전국 통제력 강화를 위한 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북원소경의 치소는.陪都

원주 시내 일원에 위치하였고 신문왕 년에는 오늘날 금대성으로 비정되는 북원경성을 축조하였다, 5 .

북원소경의 관할 범위는 오늘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원과 횡성군 서원면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및 북내면의 일부를 망라하였다 년경덕왕 에 북원소경을 북원경으로 개칭하였고 세기 후반. 757 ( 16) , 9

에 을 로 후고구려에서 이를 다시 로 고쳤다, .北原京 北原府 原州

* 본고는 년 월 일에 원주시 충주시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에2025 5 26 · · ·

서 개최한 원주시 충주시 공동학술대회 고대도시 북원경과 중원경 에서 발표한‘2025 · - : -’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머리말.Ⅰ

.Ⅱ 삼국시대 원주의 동향

년 북원소경의 설치와 그 배경. 678Ⅲ

북원소경의 치소와 범위 및 변천.Ⅳ

맺음말.Ⅴ

주제어 : , , , , ,北原小京 古牟婁城 竹嶺路 北原京城 平原郡 原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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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Ⅰ

삼국시대에 원주시를 비롯한 영서지역은 시기에 따라 그곳을 지배하는 나라가 수시로 바

뀌었던 점이지대였다 삼국 초기에 중국 군현과 백제 신라가 원주를 비롯한 영서지역에서. ,

각축을 벌였고 세기에 한강유역을 둘러싸고 삼국 사이에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면서 영서, 4~7

지역의 주인이 백제 고구려 신라의 순으로 변동되었던 것이다 신라는 통일 이후 옛 고구려, , .

지역 및 강원특별자치도 영서와 영동지역의 여러 군 현을 효율적으로 지배 통제하기 위하· ,

여 가장 먼저 원주에 북원소경을 설치하였다 통일신라기에 북원소경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서.

와 영동지역을 연결하거나 또는 영서지역과 충주 및 경상도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

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원소경에 사람과 물자가 집적되어 도시화가 진전되었.

다 신라 말에 과 는 북원소경의 풍부한 인적 물적인 인프라를 이용하여 세력을 크. ·梁吉 弓裔

게 떨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삼국시대 원주의 동향과 관련하여 원주시 부론면의 법천리유적이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현재 학계에서 법천리유적에서 발견된 횡혈식석실묘와 등을 근. ,羊形靑磁 靑銅鐎斗

거로 하여 세기에서 세기 전 중반까지 백제가 원주지역을 간접적으로 지배 통제하였다고4 5 · ,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세기에서 세기 중반까지 원주시를 비롯한 영서지역은 고구려5 6

의 영역에 속하였다 현재 학계에서 언제 고구려가 원주시에 진출하였는가에 관해서 논란이.

분분하다 년 광개토왕이 성 촌을 차지하였을 때에 고구려가 원주지역에 진출하였다. 396 58 700

는 견해와2) 세기 중엽에 비로소 원주지역을 영역으로 편제하였다고 이해하는 견해가5 3) 제기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법천리고분 호분 피장자의 동향 광개토왕릉비에 전하. 1 ,

는 성의 위치 비정 충주고구려비의 건립 연대 등을 해결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58 ,

언이 아니다.

신라는 년진흥왕 에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고 한강 상류의 을 차지551 ( 12) 10郡

하였는데 이때 춘천시와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서지역도 의 영역에 포괄되, 10郡

었다 이후부터 년에 가 를 건국할 때까지 원주지역은 계속 신라 통치하에. 901 弓裔 後高句麗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 원주지역의 행정단위 명칭은 로 바. , , ,平原郡 北原小京 北原京 北原府

뀌었다 현재까지 소경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북원소경 자체만을 깊이 있. 5 ,

1) 법천리유적의 성격 및 이것의 축조세력과 백제와의 관계를 둘러싼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이

인재 이인재 쪽 및 쪽 홍이지 쪽이 참조된다, 2004; , 2016a, 35~44 60~68 ; , 2025, 1~2 .

2) 장창은 쪽 이인재 쪽 홍기택 쪽, 2014, 58~70 ; , 2016a, 68~80 ; , 2024, 43

3) 서영일 쪽 여호규 쪽, 2003, 39~40 ; , 2012, 207 .

한편 홍이지 쪽에서 고구려가 성과 촌을 차지한 년과 신라를 구원하기, 2025, 33~41 58 700 396

위하여 죽령로를 이용하여 출전한 년에 섬강 중하류지역까지 진출하였다가 세기 중엽에400 5

남한강유역의 법천리지역까지 나아갔다고 이해하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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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천착한 연구성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4) 특히 통일 이후 여러 소경 가운데 북원

소경을 가장 먼저 설치한 이유 및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실

정이다 여기다가 북원소경의 치소와 범위 변천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완할 사항이 적지 않. ,

다고 말할 수 있다 본고는 바로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

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삼국시대 원주의 동향을 규명하고 이어 북원소경의 설치 배경 북원. , ,

경성의 위치와 북원소경의 치소 및 범위 그리고 그것의 변천을 고찰하는 순으로 논지를 전,

개할 예정이다 본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많은 질정. , ,

을 바란다.

삼국시대 원주의 동향.Ⅱ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삭주조에 은 본래 이었는데 이4 2 ‘ ,� � 北原京 高句麗 平原郡 文武王

을 설치하였다 년 에 성을 쌓았는데 둘레는 이다 은 이. 5 (685) 1,031 .北原小京 神文王 步 景德王

이름을 사용하였다 지금은 이다 라고 전한다 이를 통해 원주지역이 본래 고구려 영토. .’ .原州

였다가 문무왕대 이전 어느 시기에 신라의 영역이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진흥왕 년. 12 (551)

에 등이 군사를 이끌고 한강 상류를 공격하여 빼앗은 다음 신라는 거기에다 을, 10居柒夫 郡

설치하였다.5) 한편 일본서기 에 년에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을 차지하였다고 전한553� � 牛頭方

다.6) 우두방은 현재 춘천시를 가리킨다 신라가 춘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을 넘어 단양. 竹嶺

제천 원주 횡성 홍천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활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라가 이- - - - .

교통로를 통해 우두지역에 진출하였다면 년에 신라가 차지한 한강 상류에 위치한, 551 10郡

가운데 원주지역도 포함되었다고 이해하여도 이 없을 것이다.異論

고구려에서 를 실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고구려에서는 본래 이라고 불.郡制 平原城

렀고,7) 신라가 원주지역을 차지한 후에 그곳을 으로 편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行政村 城

4) 대표적인 연구성과로서 이재환 이인재 등을 들 수 있다a, 2012; , 2016b .

5) � 신라본기 제 진흥왕 년4 12 , “ .”三國史記� 王命居柒夫等侵高句麗 乘勝取十郡

6) � 권 년19, 13 , “日本書紀� 欽明天皇 是歲 百濟棄漢城與平壤 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

· < >.”方 尼彌方也 地名未詳

본래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차지한 것은 년이다 그런데 일본서기 의 찬자는553 . � � 欽明天

년 에 신라가 우두방 등을 차지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일본서기 찬자의 착오로 봄13 (552) .皇 � �

이 옳을 것이다.

7) 앞에서 인용한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록에 신라가 고구려를 침략하여 10� � 을 차지하였다고郡

전하고 고구려본기 제 양원왕 년 기록에는 이라고 전한다 세기 중, 7 7 ‘ ’ . 6新羅來攻 取十城

반에 고구려에서 를 실시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고구려본기의 기록이郡制

더 정확한 실상을 전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신라본기의 기록은 신라가 주요 요충지에 위치.

한 성을 빼앗은 다음 후에 그곳을 로 삼고 을 설치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짐10 , 10郡治 郡

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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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주변의 행정촌 성 몇 개를 합하여 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평원군의 중· .平原郡

심 이 이었고 을 으로 삼은 것임이 분명하다 삼국사기· , · .行政村 城 平原城 行政村 城名 郡名 � �

지리지에 주의 경우는 에 관한 기록이 전하는 반면 북원경을 비롯한 소경의 경우는9 , 5領縣

에 대한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신라에서 소경에 을 두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5 .領縣 領縣 8) 그

러면 북원소경을 설치하기 이전에도 평원군에 영현을 두지 않았을까가 궁금하다.

경덕왕 년 에 은 모두 개였다16 (757) 117 .郡 9) 이 가운데 영현이 없는 군은 , ,商城郡 槐壤郡

등 개에 불과하였다 이와, , , , , , , 10 .水城郡 獐口郡 瀑池郡 重盤郡 栖巖郡 狼川郡 益城郡 靈巖郡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북원소경을 설치한 년 이전에 춘천과 영주를 잇는 죽령로의, 678

요지이면서도 남한강을 통해 충주와 직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에도 이 존재하平原郡 領縣

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년 이전에 평원군의 주변에 위치하여 그 영현이었다고. 678

추정되는 것으로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에 으로 전하는 과4 2 ,� � 牛首州 領縣 橫川縣 砥峴縣 溟

으로 전하는 을州 奈城郡 領縣 酒淵縣 10) 들 수 있다 특히 은 고려시대에 의. 酒淵縣 原州 屬縣

이었고 게다가 뒤에서 살펴보듯이 조선 중기에 되어 에 편입되었음을 염두에 둔, 廢縣 原州牧

다면 주연현의 경우 의 이었다가 설치 이후 의 으로 변경되, 平原郡 領縣 北原小京 奈生郡 領縣

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주지하듯이 신라에서 년 이후부터 년 사이에. 642 685 行

을 으로 개편하였다.政村 縣 11) 년대에는 몇 개의 을 묶어 을 설치하고 중심550 · ,行政村 城 郡

을 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상의 검토에 따른다면 년대에 신라는. , 550行政村名 郡名

과 등 최소 개 또는 과 등 최대 개의 행정2 , , 4平原城 酒淵村 平原城 酒淵村 橫川村 砥峴村

촌 성을 묶어 을 설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平原郡

년 이전에 원주는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였다 그러면 고구려는 언제 원주지역을 차지하551 .

고 그곳을 영역으로 편제하였을까가 궁금하다 충주고구려비 전면에 와, . ‘ ’新羅土內幢主

이란 표현이 전한다 년장수왕 월 일의 간지가 이고‘ ’ . 449 ( 37) 12 23 ,十二月卄三日甲寅 甲寅

년대 전반까지 신라 영토 내에 고구려군이 주둔하였다450 .12) 이에 따른다면 충주고구려비,

8) 소경은 지방의 주나 군 현과 같은 지방통치조직이 아니라 지방에 설치한 작은 서울이었다, .

이러하였기 때문에 나 과 달리 소경에는 지방통치조직의 하나인 을 시키지 않았州 郡 縣 領屬

던 것으로 이해된다.

9)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 경덕왕 년 겨울 월 기록에서 의 명칭을 개칭하면서 각 주9 16 12 9� � 州

에 소속된 소경 군 현의 수를 밝혔다 여기에 당시에 은 개 은 개 은 개, , . 5 , 117 , 293小京 郡 縣

가 존재하였다고 전한다.

10)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고구려조에는 과 그의 영현인6 4 , ,� � 奈城郡 乙阿旦縣 于烏縣 酒淵縣

이 소속이었다고 전한다 반면에 잡지 제 지리 명주조에는 나성군과 그의 영현. 4 2 3牛首州

개가 모두 에 예속되었다고 전한다 경덕왕 년 이전에 나성군과 그의 영현이 우수주. 16溟州

에서 하슬라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 전덕재 쪽, 2023, 305~324 .

12) 일본서기 권 년 월 기록에 신라가 자국 영토 내에 주둔한 고구려군을 모두14 8 2� � 雄略天皇

죽이자 이에 대해 고구려가 신라의 을 공격하였고 신라는 즉 가야의 도움을, , ,筑足流城 任那

받아 고구려군을 물리쳤으며 두 나라의 원한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내용이 전한다, . 雄略

년은 기년상으로 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서기 기록의 기년을 그대로8 464 .天皇 � �

믿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눌지마립간 년 월에 고구려가 신. 38 (45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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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의 내용은 년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449 .13) 여기에 월 일12 23

갑인에 즉 신라의 눌지왕이 에 이르렀고 또한 그 이전에 신라 매금이 충, ,東夷 寐錦 于伐城

주에서 고구려왕 즉 장수왕을 만났다고 전한다 년 월 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 . 449 12 23

에 충주고구려비를 건립하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년 월 무렵에 고, 449 12

구려가 충주지역에 진출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14) 충주고구려비의 내용

에 따른다면 년 월 이전에 고구려가 충주에 진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는 원주, 449 12 .

를 거쳐 충주에 진출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년 이전에 고구려가 원주지역에 진출449

하여 그곳을 영역으로 편제하였다고 이해하여도 이 없을 것이다.異論

그러면 고구려는 년 이전 어느 시기에 원주지역에 진출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광개449 ?

토왕릉비에 년 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여 을 차지하였다고 전하는6 (396) 58 700永樂 城 村

사실이 주목된다 비문에 전하는 성의 이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8 .

표 광개토왕릉비에 전하는 성[ 1] 58 15)

1 寧八城 2 臼模盧城 3 各模盧城 4 幹氐利城

5 城□□ 6 閣彌城 7 牟盧城 8 彌沙城

9 舍蔦城□ 10 阿旦城 11 古利城 12 利城□

13 雜珍城 14 奧利城 15 句牟城 16 ,古模耶羅城

17 頁□□ 18 城□□ 19 而耶羅城□ 20 城瑑

21 於利城 22 城□□ 23 豆奴城 24 沸□□

25 利城 26 彌鄒城 27 也利城 28 太山韓城

29 掃加城 30 敦拔城 31 城□□□ 32 婁賣城

33 散那城 34 那旦城 35 細城 36 牟婁城

37 于婁城 38 蘇灰城 39 燕婁城 40 析支利城

41 巖門 城□ 42 林城 43 □□□ 44 □□□

45 利城□ 46 就鄒城 47 拔城□ 48 古牟婁城

49 閏奴城 50 貫奴城 51 穰城彡 52 曾 城□

53 盧城□□ 54 仇天城 55 □□ 56 □□

57 58

라의 북쪽 변경을 공략하였고 그다음 해 월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략하자 신라왕이 군사, 10 ,

를 보내 구원하였다고 전한다 신라본기에 따르면 년대 전반에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 450

틀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년대 전반에 신라가 자국 영토 내에 주둔한 고구려군을. 450

죽이고 이로부터 두 나라 사이에 원한이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

13) 전덕재 쪽, 2019a, 139~140 .

14) 현재까지 세기 전반의 년과 년 세기 중반의 년 세기 후반의 년과5 403 421 , 5 449~450 , 5 475 481

년 문자왕대의 년 년 년 평원왕대에 충주고구려비를 건립하였다고 보는 견, 495 , 496~497 , 507 ,

해가 제기되었다 이외에 근래에 년에 충주고구려비를 건립하였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제. 397

출되었다 충주고구려비 건립 연대를 둘러싼 제견해에 대해서는 이재환 쪽이. b, 2021, 12~13

참조된다.

15) 판독은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쪽에 제시된 판독문에 의거하였다 성 가운데 비문, 1992, 10 . 58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이다 나머지 두 성은 비문에 보이지만 판독에 어려움이 있56 . ,

는 경우이거나 아예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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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운데 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한 은 인천광58 ( ),阿旦城 阿且山城 峨嵯山城 彌鄒城

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으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文鶴山城 16) 은閣彌城 �삼국사기� 백

제본기와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과 동일한 곳으로 이해된다.關彌城 17) 종래에 관미성을 오늘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오두산성으로 비정한 견해가 제기되었다.18) 의 위치와彌沙城

관련하여 의 본래 이름이 이었고 와 가 상통하였음이 주목된, ‘ ’ ‘ ’漢州 來蘇郡 買省縣 彌 買

다. �동국문헌비고� 권 에 는 옛 이다 에서7 2 ( ) ‘ .輿地考 歷代國界 下 百濟國條 所夫里 省津 方言

는 을 라고 부르기도 하며 를 로 쓰기도 한다 예컨대 고구려의 은 후에, .省 所 所 蘇 買省郡 來

이 되었고 백제의 은 후에 이 되었다 는 또 로도 하였는데, . ,蘇郡 省大號縣 蘇泰縣 所 所乙 轉化

지금 영남 지방의 을 으로 이라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란 를 뜻하. ‘ ’省峴 俗稱 所乙峴 夫里 嘴

는 말로 가늘고 길게 뻗어 나온 산기슭의 끝를 가리킨다 라고 전한다, ( ) .’ .山嘴 19) �삼국사기�

지리지에 買 ̇省 과縣 ̇省 을 경덕왕대에 으로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大兮縣 來蘇郡 蘇泰縣 20) 따라

서 은 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省大號縣 省大兮縣 �동국문헌비고� 기록을 통해 省

을 또는 로 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다 한편 을 고려시대에 쇠라.所 蘇 音讀 康州 河東郡 省良縣

부곡또는 소라부곡으로 음독이 가능한 이라고 개정한 사실도 확인된다( ) .金良部曲 21) 그런데

16) 여호규 쪽 한편 을 의 본래 이름인, 2012, 189~191 . 阿旦城 漢州 兎山郡 領縣 安峽縣 阿珍押縣

과 연결시켜 북한의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으로 비정하는 견해 이인철 쪽( ) ( , 2000, 135 ),阿達城

의 본래 이름인 과 연결하여 충북 단양군 영춘면으로 비정溟州 奈城郡 領縣 子春縣 乙阿旦縣

하는 견해 이도학 쪽 도 제기되었다( , 2006, 371~374 ) .

17) 에 대한 정보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 광개토왕 즉위년 겨울 월 백제본기 제6 10 ,關彌城 � �

진사왕 년 겨울 월 아신왕 년 가을 월 기록에 전한다3 8 10 , 2 8 .

18) 여호규 쪽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2012, 182~186 . 4 2� � 漢州 에 은 본래‘栗津郡條 邵城縣 高

이다 이 하였고 지금의 이다 또는 라고도 한. , < , ,句麗 買召忽縣 景德王 改名 仁州 慶原 買召 彌鄒

다 라고 전한다 또한 잡지 제 지리 고구려 한산주조에 는 또는 라고도>.’ . 6 4 ‘內乙買 內尒米

한다 라고 전한다 두 기록을 통해 가 와 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오늘날 경기.’ . ( ) .買 彌 米 相通

도 수원시로 비정되는 이 본래 고구려의 이었다 와 가 서로. ‘ ’ ‘ ’水城郡 買忽郡 買 字 水 字

대응된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가 들어가는 지명을 와 연관시켜. ‘ ’ ‘ ’買 字 水 字

개칭한 사례를 여럿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가 들어가는 지명을 와 대응시. ‘ ’ ‘ ’買 字 川 字

켜 개칭한 사례도 여럿 확인할 수 있다 역시 또는 와 대응시켜 이. ‘ ( )’ ‘ ’彌 米 字 水 川 字

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한주조에 은 본래. 4 2 ‘� � 交河郡 高句

이었다 이 하였고 지금도 그대로 쓴다 라고 전하고 잡지 제 지리. , .’ , 6麗 泉井口縣 景德王 改名

고구려 한산주조에 은 또한 이라고 한다 라고 전한다 라는 지명4 ‘ .’ .泉井口縣 於乙買串 交河

은 임진강과 한강의 합류지점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에서 어을 은. ‘ ’ ‘ ’於乙買串

어울리다 의 어울 의 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에는 관련되다‘ ’ ‘ ’ . ‘ ’ ‘ ’,假借表記 關 字

관계되다 얽히다 휘감다 융합하다 융회하다 란 뜻이 있다 이에 따르‘ ’, ‘ ’, ‘ ’, ‘ ’, ‘ ’ .

면 역시 물이 얽히는 곳 또는 물이 융합하는 곳 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 ’ ‘ ’, ‘ ’關彌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 을 동일한 곳의 이표기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 關彌城 於乙買串

에 각미성 관미성 은 오늘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오두산성으로 비정한 기존의 견( )

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19) �東國文獻備考� 권7, 2 ( ) , “ .輿地考 歷代國界 下 百濟國 所夫里 古省津也 方言呼 ̇省爲 ̇所 ̇所或

.作蘇 如高句麗之買省 ̇郡 後爲來蘇 ̇郡 百濟之省大號縣 後爲蘇泰 ̇縣. 所又轉爲所乙 今嶺南之省峴

俗號所 ̇̇乙 . .”峴 是也 言謂嘴爲夫里 指山之嘴也

20)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한주 삼국사4 2 , “ ”;� 來蘇郡 本高句麗買省縣 景德王改名 今見州 �

기 잡지 제 지리5 3 , “ .”� 熊州 富城郡 蘇泰縣 本百濟省大兮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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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부명에 보이는 를 신라시대에 탁닥 또는 톡독 그리고 달 또는 돌로 하6 ‘ ’ ( ) ( ),喙 音讀

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22) 본래 신라인들은 를 또는 로 읽었을 텐데 아래‘ ’ ( ) , ‘喙  

아 자가 사라지면서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음독하게 된 것이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법흥

왕비와 혜공왕의 첫째 왕비 민애왕의 어머니가 이라 전하나, , ,保刀夫人 新寶夫人 貴寶夫人 �

삼국유사� 권제 왕력제 에는 각각 이라 전한다 이와 같은 여1 1 , , .巴刀夫人 神巴夫人 貴巴夫人

러 사례를 통해 고대에 ㅂ 과 ㅍ 을 동일하게 하였고 ㅗ 와 ㅏ 도 되‘ ’ ‘ ’ , ‘ ’ ‘ ’音讀 通用

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와 및 ㅏ 와 ㅗ 가 서로 통. ‘ ’ ‘ ’ ‘ ’ ‘ ’彌 買

용되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은 으로도 치환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 .彌沙城 買所城 買蘇城

매성현 즉 내소군은 현재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옛 주내면 고읍리으로 비정된다, ( ) .23) 한편 古

과 음운상으로 통하는 지명이 바로 이다, .利城 骨衣奴 骨衣內 24) 는 고리 로 음독‘ ’ ‘ ’骨衣

할 수 있기 때문에 는 로도 치환이 가능하다( ) ‘ ( )’ .骨衣奴 骨衣內 古利奴 古利內 25) 은骨衣奴縣

현재 일대로 비정된다.京畿道 南楊州市 榛接邑

이상에서 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오두산성 은 양주시 고읍동, ,閣彌城 彌沙城 阿

은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비정될 수,旦城 阿且山城 古利城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들 지역을 지도에 표시한 것이 그림 이다 광개토왕릉비에 전하는. [ 1] .

성의 나열 순서를 보면 임을 살필 수 있다58 , - - - - - .□閣彌城 牟盧城 彌沙城 舍蔦城 阿旦城 古利城

이 가운데 과 의 위치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성의 나열 순서를 감안하건대. 58 ,□牟盧城 舍蔦城

이 두 성은 한강 이북과 각미성 미사성 아단성 고리성을 연결하는 선 안에 위치한 지명일- -—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성은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빼앗은 곳이다 따라서 그. 58 .

것들은 백제의 지명이라고 볼 수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 전하는 마한 국 가운. 54� �

데 이 보인다 년법흥왕 에 건립된 울진봉평리신라비에, . 524 ( 11)咨離牟盧國 牟盧卑離國 居伐牟

란 지명이 보인다 양서 신라전에 신라에서 을 일러 라고 불렀다. [羅 � � 都城 健牟羅 其俗呼城曰

고 전한다 이상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백제와 신라에서 지명어미로서 란 표현을] . ,健牟羅 牟羅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대에 ㅏ 와 ㅗ 를 하였던바 마한 국. ‘ ’ ‘ ’ , 54通用

명칭에 보이는 역시 와 통하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는 에 준하는. ( , )牟盧 牟羅 牟羅 牟盧 模盧 城

큰 또는 을 가리키는 지명어미를 가리킨다.聚落 邑落 26)

21)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3 1 , “ .”� 康州 河東郡 省良縣 今金良部曲

22) 이에 관해서는 전덕재 쪽이 참조된다, 2009a, 50~53 .

23) 여호규 쪽에서 을 의 본래 이름인 과 연, 2012, 192 彌沙城 漢州 堅城郡 領縣 泗川縣 內乙買縣

결시켜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일대로 비정한 바 있다.

24)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한주 한양군4 2 , “� 荒壤縣 本高句麗骨衣奴縣 景德王改名 今豐壤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고구려 한산주조에는 이라고 전한다.” 6 4 .縣 � � 骨衣內縣

25) 이병도 쪽에서 마한 소국인 성의 하나인 을 과 연결시, 1976a, 263 , 58高離國 古利城 骨衣奴縣

켜 이해하는 견해를 제기하여 주목된다 한편 천관우 쪽에서. , 1989, 419 의 위치를高離國 骨

과 연결하여 여주로 비정하는 견해를 제기하였다.乃斤縣

26) 이병도 쪽 남풍현 쪽, 1976b, 619 ; , 2003, 166~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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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위치[ 1] · · ·閣彌城 彌沙城 古利城 阿旦城

고대에 널리 쓰인 지명어미가 바로 등이다 이들 글자는 와 마찬가, , . ( )伐 夫里 火 牟羅 牟盧

지로 모두 들들판 벌벌판에 위치한 취락 또는 읍락 등의 거주지 단위를 가리키는 표현이( ), ( )

다 그런데 벌로 쓰인 지명어미를 한문으로 으로 표기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 ( )’平 坪

있다.27) 일반적으로 이나 는 평지나 산간 계곡의 구분 없이 평탄한 지형을 나‘ ’ ‘ ’平 坪 字

타내는 지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농경지의 평탄지는 주로 자를 쓰, ‘ ’平

고 평탄지에 위치하는 주거지의 경우는 보통 자를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 ’ .坪 28)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등이 들 벌에 위치한 거주지 단위로 널리 사용되었( ), , , ( ) ,牟羅 牟盧 伐 夫里 平 坪

음을 염두에 둔다면 성 가운데 역시 넓은 들 벌에 위치한 취, 58 , , ,臼模盧城 各模盧城 牟盧城

락 또는 읍락의 명칭이라고 이해하여도 이 없을 것이다 벌을 으로 표기하는. ( )異見 漢字 平 坪

것이 가능하다면 또는 역시 한자 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 ) ( )牟羅 牟盧 模盧 平 坪

수 있다.

앞에서 과 이 한강 이북과 각미성 미사성 고리성 아단성을 연결하는 선 안- - -□牟盧城 舍蔦城

에 존재한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를 한자 자로. ‘ ( )’ ‘ ( )’牟盧 模盧 平 坪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을 으로 치환하여 표기, ( )牟盧城 漢字 平城 坪城

27) 갈벌[葛平] 넘벌, [臥牛平] 뒷벌, [後平] 모래벌, [沙平] 분지벌, [盆地平] 새벌, [新平] 숲벌, [藪平],

윗벌[上平] 진펄, [泥平] 큰벌, [大平] 해벌, [海平] 황산벌, [黃山平] 장안벌, [長安平] 등을 들 수

있다 김종학 쪽( , 2001, 39 ).

28) 조성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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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에서 한강 이북의 서울을 이라고. 平壤

부른 사실이 유의된다.29) 고구려에서 는 등으로 표기되어‘ ’ ( , ), , ,那 壤 襄 讓 川 內 奴 訓讀

또는 되었으며 라고 불리는 집단은 어떤 천변이나 계곡의 집단을 뜻한다고 한, ‘~ ’音讀 那

다.30) 따라서 은 평지 또는 산간 계곡의 구분 없이 평탄한 지형을 가진 지역을 칭하는平壤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고구려가 한강 이북에 위치하여 이란. ,地名 平城

한자로 치환이 가능한 백제의 이란 지명을 고려하여 한강 이북의 서울을 지방통치조牟盧城

직으로서 이라고 명명하였다고 추정하여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平壤城

그런데 광개토왕릉비에 전하는 성 가운데 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지명이 전하는58 牟盧城

데 과 이 바로 그것이다 삼국유사 권제 왕력제 에 의, . 1 1 ‘牟婁城 古牟婁城 � � 未鄒尼叱今 味

를 라고도 표기하였다고 전한다 또한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 , . 3 1鄒 未炤 未祖 未召 � � 尙州

에 오늘날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 해당하는 의 본래 이름이 이라 전하고 단양,條 聞韶郡 召文國

신라적성비에서 이곳을 이라 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 신대. 4鄒文村 � �

왕 즉위년조에 의 이름이 또는 라고 전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고대에.新大王 伯固 伯句

ㅊ 과 ㅈ ㅅ 이 서로 통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ㅗ 와 ㅜ 를 서로 치환하여‘ ’ ‘ ’, ‘ ’ ‘ ’ ‘ ’

사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역시 와 마찬가지로 큰 취락 또는 읍락을 가리. 牟婁 牟盧

키는 지명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31)

고모루성의 위치와 관련하여 충주고구려비에 가 전하는‘ ’□古牟婁城守事 下部 大兄 耶

사실이 주목된다 는 세기에 등과 함께 고구려에서 지방에 파견한 지방. 4~5 , ,守事 太守 守 宰

관을 이른다 특히 수사와 태수 수는 각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파견되어 가 파견된 여. , 宰

러 이나 을 관할하던 상급 지방관을 가리킨다고 알려졌다.城 谷 32) 고모루성수사는 한강유역

방면에 해당하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한 고모루성에 파견된 지방관인 셈이다 년 무렵에. 449

고모루성수사가 충주지역에 나아갔던 사실을 고려하건대 고모루성은 충주와 가까운 주요 교,

통로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주에서 남한강을 통해 충주와 쉽게 연결할 수 있는바. ,

고모루성은 춘천 원주와 제천 단양 죽령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죽령로에 위치하였을 가능성, , ,

이 높다고 하겠다 종래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고모루성을 춘천 또는 원주에 위치하였다.

고 추정한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33)

앞에서 을 로 으로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역시.牟盧城 漢字 平城 牟婁城

29) 일본서기 권 년19, 12 , “ < · >.� � 欽明天皇 是歲 百濟聖明王 親率衆及二國兵 二國謂新羅 任那也

. ”;往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六郡之也 遂復故地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4 2� 漢

, “ < > .”;州 漢陽郡 本高句麗北漢山郡 一云平壤 眞興王爲州 置軍主 景德王改名 今楊州舊墟 �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백제6 4 , “� 至十三世近肖古王 取高句麗南平壤 都漢城 歷一百五年 至

.”二十二世文周王移都熊川

30) 노태돈 쪽, 1999, 98 .

31) 이병도 쪽, 1976b, 619 .

32) 여호규 쪽, 2014, 524~535 .

33) 서영일 쪽 임기환 쪽 장창은 쪽 이인재, 2000, 502~507 ; , 2005, 145 ; , 2014, 380 ; , 2016a, 69

쪽.



북원소경의 설치와 범위 및 치소에 대한 고찰

- 72 -

마찬가지였다고 하겠다 한편 에. ‘�爾雅� 釋地篇 大野曰平 廣平曰原 高平曰陸 大陸曰阜 大阜

이라고 전한다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에서 웅진도독부 예하의 의’ . 6 4曰陵 � � 分嵯州 首原縣

본래 이름이 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 과 대응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러, .買省坪 坪 原

한 기록들에 유의한다면 원주지역이 평탄한 지형의 넓은 들판이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이 그,

곳의 지명을 이라 명명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광개토왕릉비에 지명이 보이지.平原 漢字式

않는다 년 이후에 고구려에서 기존의 백제 지명을 한자식 지명으로 개칭하였다고 보인. 396

다 일본서기 에서 년에 한강 이북의 서울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이라. 551 ,� � 平壤 牛頭方

고 불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전 어느 시기에 고구려에서 한강유역의 백제 지명을 전,

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원주가 평탄한 지형의 넓은 들판으로 이루어진데다가 춘천과 제천 단양 죽령을 연결하는, ,

교통로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남한강 수로를 통해 충주와 쉽게 연결할 수 있었던바 세기에, 5

고구려의 입장에서 원주지역은 지방통치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매우 중시되었음이 분명하다.

여기에다가 과 을 한자 으로 치환이 가능하고 고구려에서 원주, ,牟婁城 古牟婁城 平城 古平城

지역에 을 설치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가 파견된 고모루성은 원주로 비정,平原城 守事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아마도 백제에서 원주지역을 이라 부르다가. 牟婁城

다시 다른 지역을 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원주지역을 이라 명명한 것으로 짐,牟婁城 古牟婁城

작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에 따른다면 고구려는 년에 백제를 공격하여 성을 차지하. , 396 58

였을 때에 이라 불린 원주지역도 포함되었고 년 이전 어느 시기에 고모루성을, 551古牟婁城

으로 개칭하였다고 볼 수 있다.平原城

년 이전 원주의 동향과 관련하여 섬강유역에 위치한 건등리와 주산리 법천리유적을 주396 ,

목할 필요가 있다 건등리유적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번지에 위치하였. 1440

다 여기에서 주거지 기 구상유구 기 수로유구 기 수혈유구 기 주혈 여 기가 조사. 3 , 2 , 1 , 23 , 550

되었다 주거지에서 고구려 토기편이 발견되었는데 발굴조사자는 이를 근거로 건등리유적은. ,

세기 전반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5 .34) 이에 따른다면 건등리유적은 고구려가 년에, 396

원주지역에 진출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산리유적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번지에 위치하였다 여기에서 석촌55 .

동고분군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연접식적석묘가 발견되었다 주산리유적에 최소 기 이상의. 10

묘곽이 존재하였다고 추정되고 있고 호와 호 묘곽을 중심으로 다른 묘곽들이 확장되며 서, 1 2

로 연접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묘곽 기에서 유리제 환옥과 뼈조각. 2 ,

타날문토기편 등이 확인되고 호 묘곽에서 출토된 유리제 연주옥은 연천 학곡리에서 출토된, 1

것과 같은 형태로 알려졌다 주산리유적은 세기로 편년되며 그 축조 주체는 백제와 밀접. 2~4 ,

하게 연결된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35)

34) 이지현 쪽, 2006, 129~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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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천리유적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번지 일대 남한강가의 모래언덕1532 ,

에 위치하였다 이곳은 남한강 수로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충청북도 즉 원주권과. , ,

여주권 충주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면서 남한강과 섬강이 합류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

고려 조선시대에는 이라 불리는 이 있어 원주와 개성 한양을 잇는 창구· ( ) ·興元倉 興原倉 漕倉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과 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던 바 있다 법천리유적에서 토광묘. ,水運 交易

횡구식석실묘 횡혈식석실묘 옹관묘 횡구식석곽묘 등이 조사되었다 횡구식석실묘로 추정되, , , .

는 호분에서 중국 호분 년 추정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가 출토되2 7 (322 )南京 象山 羊形靑磁

었다 양형청자의 전세 기간을 고려하여 호분은 세기 중 후반으로 편년하고 있다 호분. 2 4 · . 1

과 호분은 횡혈식석실묘인데 특히 호분에서 를 비롯한3 , 1 , ,金製耳飾 金銅飾履 木心鐵板皮鐙子

등의 등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청동초두의 형태는, · · , .馬具 鐵劍 鐵鉾 鐵鏃 武具 靑銅鐎斗

호분 출토 동진 청동초두 풍납토성 출토 초두의 그것과 유사하였다 청동초5 (358) , .南京 象山

두의 전세 기간을 고려하고 재갈과 등자 등의 의 편년에 근거하여 호분은 세기 전, 1 5馬具類

반 중반에 축조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6)

이상에서 양형청자가 출토된 법천리 호분은 세기 중 후반 와 등이2 4 · , 靑銅鐎斗 靑銅飾履

출토된 호분은 세기 전반 중반으로 편년되는 고분임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호분과 호분1 5 ~ . 1 2

등에서 토기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호분 출토 등은 서울지역에서 출토된 토기와 관, 2 直口壺

련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법천리유적에서 서울지역에서 다수 출토되는 와, ,高杯 三足器 廣口

등은 출토되지 않았다.壺 37) 종래에 이러한 사실을 주목하여 백제가 양형청자와 초두 등의

위세품을 수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법천리지역의 토착 지배세력을 포섭하여 섬강유역을 비롯

한 영서지역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 견해가 제기되었다.38) 이 견해에 따

른다면 백제는 세기 전반 또는 중반까지 양형청자 금동식리 청동초두 등의 위세품을 법천, 5 , ,

리지역의 지배자에게 수여하여 원주지역을 간접적으로 통제하였다고 정리할 수도 있다.

앞에서 년에 고구려가 원주지역에 진출하였음을 살핀 바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백제의396 .

영향을 받은 횡혈식석실묘에 묻힌 호분의 주인공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인1

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양형청자나 청동초두 등은 전세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고 추정되는 사실 및 법천리지역에서 서울지역에서 널리 출토되는 백제 중앙양식의 전형적

인 토기들이 출토되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호분의 편. 1

년에 대한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세기 중반에 호분의 주인공이 백제의 통제, 5 1

를 받았다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기에 고구려는 각 지역 토착지배세력의 자치적. 4~6

35) 원주시 강원문화재연구소 홍이지 쪽 및 쪽· , 2023 ; , 2025, 6~20 32 .

36) 송의정 윤형원 쪽 성정용 쪽 성정용· , 2000, 162~171 ; , 2000, 13 ; , 쪽 황다운2009, 133 ; ,

쪽 박수은 쪽 홍이지 쪽2019, 57 ; , 2022, 74 ; , 2025, 22~32 .

한편 일부 학자는 호분을 세기 중기 또는 세기 중후엽으로 편년하는 견해를 제기하였다1 4 4

최병현 쪽 최병현 쪽 박순발 쪽( , 1983, 47~50 ; , 1992, 743~747 ; , 2001, 225~226 ).

37) 송의정 윤형원 쪽· , 2000, 168 .

38) 서원주신협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쪽· , 2019, 5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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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통치력을 부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바,39) 법천리 호분의 주인공이 고구려의 간접1

적인 통제를 받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년에 고구려가 원주지역에 진출하고 그 이후 어느 시기에 여기에 라는 지방, 396 , 守事

관을 파견하면서 그곳에 대한 고구려 국가의 지배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상정해볼 수

있다 건등리유적에서 고구려토기가 발견되는 점과 더불어 법천리 호분 축조 이후에 강력한. 1

토착지배세력의 고분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까

한다.

이상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년 이전인 세기에 백제가 원주지역을 간접적으로 통제, 396 4 ,

장악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백제는 세기 후반 근초고왕대에 대외팽창을 활발하게 전개한. 4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에서 백제유적이 조사되었다 중심 연대가. . 4

세기이고 하한이 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되는 원천리 기의 유적에서 한성 백제 중앙양식의, 5 Ⅱ

토기와 더불어 다양한 철기류가 출토되었다.40) 이처럼 세기에 백제가 북한강 상류의 화천지4

역까지 진출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세기 후반 근초고왕대에 남한강 수로를 통해 원주지역에, 4

진출하여 법천리유적의 축조 세력을 간접적으로 통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

다.

종래에 세기 중 후반 고이왕대에 백제가 영서지역에 진출하였고 세기 말에서 세기 초3 · , 3 4

반 사이에 신라가 영서지역에 진출하여 백제와 충돌하였음을 살핀 연구성과가 제출된 바 있

다.41) 삼국지 위서 동이전 예조에 의 서쪽은 에 속하였고 대령 동쪽의‘ , 7� � 單單大山領 樂浪

현은 가 다스렸는데 모두 을 백성으로 삼았다 후에 도위를 폐지하고 그 를 봉, . ,都尉 濊人 渠帥

하여 로 삼았는데 지금의 가 모두 그 종족이다 말기에 다시 고구려에 복, ( ) . ( )侯 不耐濊 侯 後 漢

속되었다 라고 전한다 이에 따른다면 세기 중반 무렵에 의 서쪽에 위치한.’ . , 3 單單大領 領西

는 낙랑군의 통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濊 42) 이상의 검토에 따른다면 영서지역에 해당하,

는 원주지역도 세기 중반까지 낙랑군의 통제를 받았다가 세기 중 후반에 백제의 영향권3 3 ·

아래에 편입되었고 세기 말에서 세기 초반에 신라가 잠시 원주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 3 4

하였다고 추정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낙랑군이 영서지역을 통제하기 이전 시기 원주.

지역의 동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考究

한다.43)

39)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 진흥왕 년 월 기록에 고구려가 과 함께 백제4 9 (548) 2� � 穢人 獨山城

충남 예산군 예산읍 을 공격하였다고 전한다 년까지 고구려가 동예의 정체성을 보존시( ) . 548

킨 채로 동해안지역을 지배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40) 심재연 쪽, 2014, 101~115 .

41) 전덕재 쪽, 2009b, 85~91 .

42) 김창석 쪽 및 쪽, 2008, 23~24 35~40 .

43) 종래에 법천리 소재 호 토광묘의 주인공을 마한 국의 하나인 의 지배자로 이해한6 54 日華國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인재 쪽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원주지역은 마한에 속하( , 2016a, 60 ). ,

였다가 세기 중반 이전 어느 시기에 낙랑군의 지배를 받았다고 추정해볼 수도 있다 그러3 .

나 강원특별자치도 영서지역에 이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주지역에 마한濊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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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북원소경의 설치와 그 배경. 678Ⅲ

신라는 년문무왕 에 에다 을 설치하고 그것을 이라 불렀다 이678 ( 18) , .平原郡 小京 北原小京

와 관련된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을 설치하고 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삼- [ ](Ⅰ ① 北原小京 大阿飡 吳起 置北原小京 以大阿飡吳起守之 �

국사기 신라본기 제 문무왕 년 봄 정월7 18 ).�

은 본래 이었는데 이 을 설치하였다 년 에- , . 5 (685)Ⅰ ② 北原京 高句麗 平原郡 文武王 北原小京 神文王

성을 쌓았는데 둘레는 이다 은 이 이름을 사용하였다 지금은 이다 삼국사1,031 . . (步 景德王 原州 �

기 잡지 제 지리 삭주4 2 ).�

기록에 따르면 신라는 문무왕 년 정월에 평원군에 을 설치하였- , , 18 (678)Ⅰ ① ② 北原小京

다가 경덕왕 때에 북원소경을 북원경으로 개칭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덕왕 년 에 와. 16 (757) 州

의 명칭을 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때 북원소경을 북원경으로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 .郡 縣 漢式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한주조에 경덕왕이 을 으로 개칭하였다고 전하4 2� � 國原小京 中原京

나,44)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년과 년에 설치한 은. 678 685 ,北原小京 西原小京 中原小京

이란 명칭을 전제로 하여 명명하였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결국 년 이전에 국원소경을. 678

중원소경이라 이름을 고치고 경덕왕 년에 중원소경을 중원경이라 개칭하였다고 볼 수 있, 16

는 것이다.45) 아마도 원주가 충주의 북쪽에 위치하고 과 이란 지명 등을 두루 고려, 中原 平原

하여 원주에 설치한 의 이름을 이라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는 북원소경과.小京 北原小京

더불어 년문무왕 김해에 년신문왕 남원과 청주에680 ( 20) , 685 ( 5) ,金官小京 南原小京 西原小

을 설치하면서 소경체제를 갖추었다5 .京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통일 이후 신라가 가장 먼저 원주에 을 설치한 이유가小京

무엇인가에 관해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에게 명하여 으로 나가서 지키게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 [ ](Ⅱ ① 阿飡 春賦 國原 命阿飡春賦出守國原 � �

본기 제 진흥왕 년 가을 월4 26 8 ).

의 한 소국인 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게다가.日華國

일화국의 위치를 원주지역에 비정하는 논거도 명확하지 않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

겠다.

44)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한주4 2 , “ .� 中原京 本高句麗國原城 新羅平之 眞興王置小京 文武王

.”時築城 周二千五百九十二步 景德王改爲中原京 今忠州

45) 장준식 쪽 성정용 양시은 쪽에서도 세기 후반에 국원소경을 중, 1998, 128~130 ; · , 2021, 206 7

원소경으로 개칭하였다고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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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으로 삼고 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였다- , [Ⅱ ② 何瑟羅州 北小京 沙飡 眞珠 以何瑟羅州爲北小京 命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 선덕왕 년 봄 월]( 5 8 2 ).沙飡眞珠鎭之 � �

삼국사기 잡지 제 직관하 외관조에는 혹은 이라고도 한다 은 명인데9 ( ) ‘ < > 5 ,� � 仕臣 仕大等

진흥왕 년 에 처음 설치하였다 라고 전한다 진흥왕 년에 소경의 장관으로 사신사25 (564) .’ . 25 (

대등이 처음 설치되었고 그다음 해 월에 아찬 를 북원소경의 사신으로 처음 임명하였) , 8 春賦

던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록에 아찬 춘부를 국원소경의 사신으. -Ⅱ ①

로 임명하였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단지 그로 하여금 나아가 국원을 지키게 하였다,

고만 서술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 .出守國原 46) 사찬 진주 역시 북소경의 사신으로 임명된 인

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에도 동일하게 그에게 북소경을 지키도록 명하였다, - [ ]Ⅱ ② 眞珠鎭之

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47) 그런데 기록에도 문무왕 년 에 대아찬- 18 (678)Ⅰ ① 吳

를 북원소경의 사신으로 임명하였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고 그에게 북원소경을 지키게 하,起

였다 고만 기술되어 있다 반면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 신문왕 년 월[ ] . , 8 5 3以大阿飡吳起守之 � �

기록에서는 을 설치하고 아찬 를 사신으로 삼았다 라고 전하고 있어 앞선‘ , .’西原小京 元泰

예들과 대조를 이룬다.

그렇다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와 를 각기 북원소경 국원소경 북소경의, , ,� � 吳起 春賦 眞珠

사신에 임명하였다고 전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각 소경을 지키게 하였다고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가 궁금하다 신라가 처음으로 지증왕 년 에 현재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15 (514)

해당하는 에 을 설치하였다 진흥왕 년 에 에 을 설치하였다 그다. 18 (557) .阿尸村 小京 國原 小京

음 해 월에 와 의 을 국원소경으로 옮겨 그곳을 채웠다 이후 아시촌소경에2 6 .貴戚子弟 部 豪民

관한 기록이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건대 국원소경을 설치하면서 아시촌소경을 폐지한 것으,

로 추정된다 년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를 설치하였는데 이러면서 충북 충주. 553 , (新州 國原

시이 한강유역과 경상도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크게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신라) ,

는 국원지역을 새로운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

은 결국 그곳을 작은 서울 즉 소경으로 삼은 다음 거기에 부인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거, , 6

주하게 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통치라는 측면에서 국원은 새로 개척한 한강유역 및 소백산맥 주변 지역을 통제 감독,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지닌 곳이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건대 한강유역에서 소백. ,

산맥을 넘어 신라를 침략하는 을 방비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外敵

46) 에서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는 것을 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오‘ ’ . -Ⅱ ①京官 出守

는 를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기록에 춘부에게 국왕이 하‘ ’ . - ‘Ⅱ ①出守 命

였다 고 전하는바 그가 국왕의 명령을 받아 수행한 직무는 국원소경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다면 춘부는 국왕으로부터 국원소경을 지키라고 을 받았. , 命

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7) 참고로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명주조에는 때 를 으로 삼고 을4 2� � 善德王 何瑟羅 小京 仕臣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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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향후 한강유역을 발판으로 더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지녔다고 볼 수 있다.48) 국원소경이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를, 春賦

의 에 임명하였다고 명시하지 않고 단지 춘부에게 명하여 국원소경으로 나아가,國原小京 仕臣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고 서술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국원소경이 군사적 전략 거점으로.

서의 성격을 지녔음을 통해 이 단순히 소경민을 다스리는 정치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仕臣

전략 거점을 방어하는 군사적 역할까지도 겸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신라는 선덕여왕 년 월에 강릉에 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신라는 태종무열왕8 (639) 2 .北小京

년 월에 을 폐지하였다5 (658) 3 .北小京 49) 북소경이 설치된 강릉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영동

지방의 중심 도시에 해당한다 또한 경주에서 흥해 영덕 울진 삼척을 지나 로 비정. , , , 比列忽

되는 북한의 강원도 안변군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결국 강릉은 안변에서 흥해에 이르.

기까지 동해안에 위치한 여러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다고 볼 수

있다 신라가 안변비열홀까지 진출한 상황에서 강릉하슬라은 지방통치라는 측면에서 동해. ( ) ( )

안의 여러 지역을 통제 감독할 수 있는 요지로서 중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

동해안을 통해 남하하는 고구려와 말갈 등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찬 를 북소경 사신에 임명. 眞珠

하였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에게 명하여 북소경을 지키게 하라고 명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

신라는 태종무열왕 년 월에 북소경이 말갈과 서로 맞닿아 사람들이 편치 않으므로5 (658) 3 50)

소경을 폐지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와 말갈 등이 강릉 근처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강릉은 더.

이상 동해안에 위치한 여러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다가 소경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자 실직에 위치한 정군단을 하. ,

슬라에 전진 배치하면서 동시에 소경을 폐지한 것으로 이해된다.51)

신문왕 년 에 를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가 완비되었다 이때 청주는 경주에5 (685) 9 .完山州 州

서 상주를 거쳐 화령고개를 넘어 신라에서 당나라로 출발하는 관문항인 당항진에 이르는 교

통의 요지로 중시되었을 뿐이며 외적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적 전략 거점으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낮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 �

아찬 에게 에 나아가 지키도록 명하였다고 표현하지 않고 단지 그를 으로,元泰 西原小京 仕臣

삼았다고만 명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하여 년에 설치된 은 강원특별자치. 678 北原小京

도 영서와 영동지역에 위치한 여러 군 현을 통제할 수 있는 로서 기능하였을 뿐만 아· 要地

니라 당시 당나라와 말갈 등 외적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적 전략 거점으로서의 가치,

48) 전덕재 쪽, 2023, 293~295 .

49)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 태종무열왕 년 월5 5 3 , “� 王以何瑟羅地連靺鞨 人不能安 罷京爲州 置

. .”都督以鎭之 又以悉直爲北鎭

50)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 태종무열왕 년 정월 기록에5 2 (655) ‘� � 高句麗與百濟靺鞨連兵 侵軼我

이라고 전한다 이때 고구려와 말갈 등이 동해안지역에서. ’ .北境 取三十三城 王遣使入唐求援

신라를 공격하여 북소경 근처까지 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51) 전덕재 쪽, 2023, 295~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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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중고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기를 의 에 임명하였, 北原小京 仕臣

다고 하지 않고 그에게 북원소경을 지키게 하였다고 명시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측면, .

은 말갈과 인접하여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을 폐지하였다고 전하北小京

는 사실과 함께 북원소경 설치의 배경을 함에 있어 매우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 할 수, 考究

있다.

문무왕은 에서 년 무렵에 당나라가 다시 고구려 즉 당시 옛 고구려지역을671 ,答薛仁貴書

통치하던 에 을 넘겨주었다고 언급하였는데( ) ,安東都護府 卑列城 比列忽 52) 이것은 사실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삼국사기 잡지 제 직관하 무관 범군호 정조에 은 본래 비열홀정. 9 ( ) 6 ‘� � 牛首停

이었는데 문무왕 년 에 을 하고 을 두었다 라고 전한다 년에, 13 (673) .’ . 673比列忽停 革罷 牛首停

정군단의 주둔지를 비열홀에서 우수로 옮겼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에서 년에 신라가. 673

계속 비열홀지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문무왕의 언급을 어떻게 이해하.

는 것이 합리적일까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삭주조에. 4 2� �

은 본래 고구려 이었는데 문무왕 년 에 취하였다 라고 전하는 사실이‘ , 21 (681) .’井泉郡 泉井郡

주목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문무왕 년 정월에 이 정예 군사 천 명을 거느. 21 3� � 沙飡 武仙

리고 을 지켰다고 전하는데,比列忽 53) 이때 무선이 정예 군사를 이끌고 천정군을 공격하여 차

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다면 당나라가 고구려 즉 안동도호부에 넘겨준 군 현은. , , ·

예하의 천정군과 그의 영현 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 · )比列忽州 買尸達縣 夫斯達縣 東墟縣

있지 않을까 한다.54)

이상에서 년에 당나라가 천정군과 그 영현들을 안동도호부에 소속시켰다가 년에 신671 681

라가 되찾았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년까지 동북지역에서 여전히 긴장관계가 계. 681

속 유지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한다 실제로 년 이후에 강원특별자치도 서북지역. 671

및 동해안지역에서 당군과 말갈이 신라를 여러 차례 공격한 사실이 확인된다 년문무왕. 675 (

월에 말갈이 북한의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으로 비정되는 을 공격하였15) 9 ( )阿珍押縣 阿達城

고 또한 북한의 강원도 세포군 현리을 공격하였다 년 월에는 당나라 군사가, ( ) . 676 7赤木城 道

북한의 강원도 고성군 염성리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 .臨城 55) 년 월에 에서 신676 11 伎伐浦

라 수군이 당나라 해군을 물리치면서 나당전쟁은 마무리되었다.56) 신라는 당군과 말갈의 침

략에 대비하여 년 월 에서 승리한 이후 를 따라 과 을 설치하고675 9 ,買肖城戰鬪 安北河 關 城

또한 을 쌓았다.鐵關城 57) 신라는 과 이 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를唐 靺鞨 比列忽 安北河

52)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 문무왕 년 월7 11 7 , “� 答薛仁貴書 又卑列之城 本是新羅 高麗打得三

. .”十餘年 新羅還得此城 移配百姓 置官守捉 又取此城 還與高麗

53)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 문무왕 년 봄 정월7 21 , “ .”� 沙飡武仙率精兵三千 以戍比列忽

54) 전덕재 쪽, 2014, 174~175 .

55)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 문무왕 년 가을 월7 15 9 , “ .� 靺鞨入阿達城劫掠 城主素那逆戰 死之

같은 책 문무왕 년 가을 월.”; , 16 7 ,… 靺鞨又圍赤木城滅之 縣令脫起率百姓 拒之 力竭俱死

“ .”唐兵來攻道臨城拔之 縣令居尸知死之

56)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7� � 문무왕 년 겨울 월16 11 , “沙飡施得領船兵 與薛仁貴戰於所夫里州

.”伎伐浦 敗績 又進大小二十二戰 克之 斬首四千餘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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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과 을 설치하고 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關 城 鐵關城

신라는 당과 말갈의 침략에 직접 맞서면서 동시에 여러 군단을 와 에 증설하牛首州 河西州

여 배치하였다 삼국사기 잡지 제 직관하 무관 범군호조에 에 을 비롯하여. 9 ( )� � 河西州 河西停

정의 하나인 등이 배치되어 있다고 전한10 , , , ,伊火兮停 河西州誓 萬步幢 河西州弓尺 河西邊

다.58) 이 가운데 이화혜정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원주의 방위와 직

접 연결하여 이해하기 곤란하다 은 각 주에 개씩 배치되었다 신문왕 년에 주가. 2 . 5 9萬步幢

완비되었으므로 하서주에 만보당이 설치된 시기는 그 이후라고 볼 수 있다 하서변은, . 牛首

과 함께 신문왕 년 에 설치되었다 활을 전문적으로 사용한 부대를 가리키는, 10 (690) .邊 漢山邊

하서주궁척은59) 진평왕 년 에 설치되었다 나당전쟁 기간 중인 년문무왕 에 하20 (598) . 672 ( 12)

서주에 새로 배치된 군단이 바로 이다.河西州誓 60) 와 함께 에는牛首州誓 河西州誓 著衿騎幢主

와 이 배속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하서주서는 기병으로 구성된 군단이었음을 추론할.著衿監

수 있다.61)

앞에서 나당전쟁 기간 중인 문무왕 년 에 을 혁파하고 을 설치한 사13 (673) 比列忽停 牛首停

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 우수주에 가운데 하나인. , 10 , ,萬步幢 停 伐力川停 牛首州誓 牛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만보당은 신문왕 년 이후에 하서주서와 함께, . 5 (685) ,首州罽幢 牛首邊

우수주서는 문무왕 년에 우수변은 신문왕 년 에 설치되었다 벌력천정의 설치시기에12 , 10 (690) .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살필 예정이다 문무왕 년에 설치한 은 가운데. 12 2牛首州罽幢 罽幢

하나이다 또 다른 계당이 인데 삼국사기 직관지에 태종무열왕 년에 설치하. , 17漢山州罽幢 � �

였다고 전한다 태종무열왕은 재위 년 만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태종무열왕 년은 오류라. 8 17

할 수 있다 아마도 태종무열왕 년 의 가 아닌가 여겨진다. 7 (660) .誤記 62) 계당은 라고도2 外罽

57)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7� � 문무왕 년 가을 월15 9 , “二十九日 李謹行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

. .”…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匹 其餘兵仗稱是 緣安北河設關城 又築鐵關城 종래에 해

안을 따라 안변에서 문천으로 가는 도로 좌측에 위치한 에 있는 망덕산고성지 고천정(望德山

성 를 철관성으로 비정하고 안북하는 망덕산 남쪽 분지를 지나 동해로 흘러가는 을) , 北面川

가리킨다고 본 다음 북면천을 사이에 두고 망덕산과 남북으로 마주 보며 대치하고 있는 소,

망덕산에 위치한 이 바로 년 월에 쌓은 관과 성이었다고 이해하는 견해675 9 ( ,古城 池內宏

쪽 를 제기하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1929 ; , 1960, 40~45 ) .池內宏

58) 이외에 하서주를 비롯한 주에 개씩 개가 존재하였다고 전한다 이들9 3 , 2~8 .師子衿幢 緋衿幢

은 모두 경덕왕대 이문기 쪽 또는 신라 하대 전덕재 쪽 에 설치된 것( , 1997, 370 ) ( , 1997, 47~55 )

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급하지 않았다.

59) 한준수 쪽, 2022, 115 .

60) 삼국사기 잡지 제 직관 하 무관 범군호조에서 주서를 모두 문무왕 년에 설치하였다9 ( ) 5 12� �

고 언급하였다 주서 가운데 가 존재하는데 신문왕 년 에 청주와 완. 5 , , 5 (685)菁州誓 完山州誓

산주를 설치하였으므로 청주서와 완산주서를 신문왕 년이나 그 이후에 설치하였다고 볼, 5

수 있다 나머지 와 는 문무왕 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 12 .漢山州誓 牛首州誓 河西州誓

61) 와 에는 을 통솔하는 을 통솔하는 과 을, ,菁州誓 完山州誓 漢山州誓 馬兵 隊大監 騎兵 少監 步兵

통솔하는 을 통솔하는 및 착금기당주와 착금감이 배치되었다 종래에 이러한, .少監 騎兵 火尺

사실을 주목하여 우수주서와 하서주서의 경우 나머지 군관에 대한 기록이 결락되었다고 주

장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문기( , 1997 쪽, 33 ).

62) 한준수 쪽에서 한산주계당을 계금당과 함께 태종무열왕 원년 에 설치하였다고, 2017, 94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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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외계라는 표현은 왕경 내에 원년 에 설치한 을 염두에 둔 것으로. (654)太宗王 罽衿幢

이해된다 계금당에는 을 통솔하는 을 통솔하는 과. , , , ,馬兵 隊大監 弟監 監舍知 騎兵 少監 火尺

와 등이 배속되어 있었다 군관의 대부분이 기병과 관련된 군관이므로 계. ,著衿騎幢主 著衿監

금당은 기병을 중심으로 편성된 군사조직이라고 여겨진다.63) 우수주계당과 한산주계당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보인다.

문무왕 년 에 신라는 에서 에게 크게 패배하였다 이후 신라는 당군의12 (672) .石門戰鬪 唐軍

에 대비하여 문무왕 년 을 쌓고 그다음 해에 을 하였으며12 , ,南進 漢山州 晝長城 沙熱山城 增築

· · · · · · ,國原城 北兄山城 召文城 耳山城 首若州 走壤城 達含郡 主岑城 居㤠州 萬興寺山城 歃

을 쌓았다.良州 骨爭峴城 64) 황해도지역에서 한강유역 방면으로 진출하는 에 대비하여唐軍 晝

남한산성을 황해도지방에서 연천과 철원 등을 거쳐 춘천 방면으로 진출하는 에 대( ) ,長城 唐軍

비하여 을 동해안 방면으로 하는 당군과 말갈 등의 침략에 대비하여, (走壤城 南進 達咸郡 達忽

)郡 65) 을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무왕 년에 비열홀정을 혁파하고 우수정을 설치한. 13主岑城

것도 석문전투 이후 당군의 진출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된다 우수주에 문무왕 년에. 12 牛首州

을 설치하고 하서주에 를 새로 배치한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파악할,誓 牛首州罽幢 河西州誓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문무왕 년에 우수주에 설치한 군단이 더 있었다 과 이12 . 牛首州三千幢 奈吐郡三千幢

바로 그것이다 삼국사기 잡지 제 직관하 무관 범군호조에 과. 9 ( )� � 牛首州三千幢 奈吐郡三千幢

을 또는 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을 이라도 부른 것으로( ) .新三千幢 外三千 幢 新三千幢 外三千幢

보아 본래의 은 왕경에 위치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은, . , ,三千幢 三千幢 三千幢主 三千監 三

로 구성되었다 삼국사기 잡지 제 직관하 무관 제군관조에 의 총 인원이. 9 ( ) 150千卒 � � 三千卒

명이었다고 전하지만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각 삼천당마다 명의 삼천졸을 배치, . 150步兵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신삼천당도 역시 삼천당주 삼천감 삼천졸로 구. - -

성되었고 여기에 삼천졸 명이 배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천당은 후에 정 예, 150 . 10

하의 군단으로 배치되었는데 각 정에는 삼천당주 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신삼천당에 삼천, 6 .

당주가 몇 명이 배속되었는가에 관하여 알려주는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정의 사례를 참고. 10

하건대 신삼천당에도 복수의 삼천당주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66) 나토군은 현재 충북 제

이해하고 태조무열왕 년은 태종무열왕 원년의 오기로 파악하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17 .

63) 한준수 쪽에서 계금당은 보병이 일부 배속된 기병군단이라고 주장하였다, 2017, 96~97 .

64) 삼국사기 열전 제 김유신 하 조에 석문전투에서 신라군이 당군에 크게 패배하자 문무왕3 ( ) ,� �

이 김유신에게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는데 이때 김유신이, ‘ 의 계략은 헤아리기 어렵습唐軍

니다 마땅히 장수와 병사들로 하여금 각 요충지를 지키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

전한다 김유신의 건의를 받아들여 년과 년에 여러 성을 새로 축조하거나 하였던. 672 673 增築

것으로 이해된다.

65) 은 지금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구복 외 쪽( , 2012, 239 ).達含郡

66) 한준수 쪽에서 신삼천당의 경우도 삼천당처럼 삼천당주 삼천감 삼천졸로 이, 2015, 301~309 - -

어지는 보병군단의 지휘체계가 유지되었고 이들 지휘관 예하에 지방민을 하여 편성된, 召募

군사들이 배속되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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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에 해당한다 문무왕 년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해당하는 우수주 및 홍천과 횡성. 12 ,

원주를 연결하는 죽령로에 위치한 제천에 신삼천당을 설치한 이유 역시 석문전투 패배 이후

당군의 남진에 대응한 군사적 조치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무왕 년 에 신라는 오늘날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에16 (676) 奈生郡三千幢

을 하나 더 설치하였다 년 월에 당나라 군사가 북한의 강원도 고성군 염성리을. 676 7 ( )道臨城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년에 당나라가 과 그 예하 들을 안동도호부에 넘겨주었. 671 泉井郡 領縣

고 신라는 년에 이곳들을 되찾은 바 있다 이처럼 동해안 방면에서 당군의 남진 가능성, 681 .

이 하였기 때문에 문무왕 년 에 강릉과 삼천 등 동해안에서 죽령로 방면으로 침략16 (676)常存

하는 당군과 말갈 등에 대비하여 영월군 영월읍에 나생군삼천당을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추

정된다.67)

년에 신라는 에 와 을 설치하고 이어 년672 , , 673牛首州 牛首州誓 牛首州罽幢 牛首州三千幢

비열홀에 주단하던 정군단을 로 시켰으며 문무왕 년과 년에 과, 12 16牛首 移置 奈吐郡三千幢 奈

을 설치함에 따라 군사적인 측면에서 춘천과 제천 사이의 죽령로의 요지에 위치生郡三千幢

한 원주의 안전이 충분하게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라가 이 말갈과 인접. 北小京

하여 사람들이 능히 편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소경을 폐지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년 이, 676

후 평원군 즉 원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영서와 영동지역의 여러 군 현을 통제할 수 있는, ·

죽령로의 요지에 위치하면서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상태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곳에 소경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말할 수. ,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년 나당전쟁 종결 후에도 신라와 당과의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676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에 가 로 돌아왔다 이 장차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정벌하려 하자. ( ) ,辛酉 御駕 京師 上 高宗 侍中 張文瓘

이 병으로 집에 누워 있다가 친히 수레를 타고 궐에 들어가 아뢰기를 지금 이 하여 막, ‘ 吐蕃 侵寇

병력을 징발하여 서쪽으로 보내 토벌하려는 참입니다 신라는 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변경을. ,不順

침범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또다시 동쪽으로 정벌한다면 신은 모두 그 폐해를 감당하지 못할. , 公私

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이에 정벌을 멈추었다.’ . .上 68)

은 에 해당한다 종결 이후 에 이3 18 (678) . 676 , 678儀鳳 年 文武王 年 年 羅唐戰爭 年 唐 高宗

다시 를 토벌하려 하였음을 알려주는 이다 이처럼 이 를 다시 침략하려는 움.新羅 資料 唐 新羅

67) 한준수 쪽에서 영서로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적의 에 을 수행하였을, 2015, 301 來侵時 對面戰

것으로 짐작되는 과 달리 은 전력을 지원하는 예비,牛首州三千幢 奈吐郡三千幢 奈生郡三千幢

군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이해하였다.

68) 권 년 월202, 18 3 9 , “�資治通鑑� 唐紀 高宗 儀鳳 .辛酉 車駕還京師 上將發兵討新羅 侍中張

.文瓘臥疾在家 自輿入見 諫曰 今吐蕃為寇 方發兵西討 新羅雖云不順 未嘗犯邊 若又東征 臣恐

. .”公私不堪其弊 上乃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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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을 보이자 군사적인 측면에서 의 에 한 의 는 여전히 높, 竹嶺路 要地 位置 原州 戰略的 價値

았다고 볼 수 있다 에 에 한 과 등지에 여러 을 새로. 12文武王 年 竹嶺路 位置 春川 堤川 軍團

한 정황을 통해 가 이 주로 를 통해 침략하려 한다고 인식하였음을 추론,配置 新羅 唐軍 竹嶺路

할 수 있다 이처럼 년에도 여전히 이 군사적 전략 거점으로 중시되었기 때문에. 678 ,北原小京

년에 를 북원소경 사신으로 임명하면서 동시에 문무왕이 그에게 북원소경에678 大阿飡 吳起

나아가 지키도록 명하였는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후자만이 반영되어 전한 것으로 이해, � �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내용을 종합한다면 신라는 새로 편입된 옛 고구려지역 및 강원특별자치도,

영서와 영동지역의 여러 군과 현을 원활하게 통제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석문전투 이후

죽령로를 통한 당군의 침략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통일 이후

가장 먼저 년에 원주에 북원소경을 설치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678 .69) 한편 정은 한산10

주에 개 나머지 주에 개씩 배치되었다 삼국사기 잡지 제 직관하 무관 범군호조에서2 , 8 1 . 9 ( )� �

정은 혹은 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정의 군관은 기병을 담당한10 . 10 -三千幢 隊大監 少監

으로 구성되었고 여기에 지원부대로서 삼천당 개가 각기 배속되어 있었다 한편 무관- , 6 .火尺

범군호조에서 진평왕 년 에 을 설치하였다고 전하고 무관 제군관조에서 사천당13 (591) ,四千幢

에 인 인이 배속되어 있다고 하였다 삼천당과 마찬가지로 사천당 역3 , 3 .著衿騎幢主 著衿監

시 왕경에 주둔한 군단으로 추정된다 주에 각기 정을 배치한 것으로 보건대 정 역시. 9 10 , 10

주가 완비된 신문왕 년이나 그 이후에 정비되었다고 추정된다 신라는 이때 왕경에 주둔하9 5 .

였던 을 본떠 정의 본대를 편성하였고 삼천당을 그 예하의 지원부대로 편제하였던10 ,四千幢

것으로 이해된다 즉 신라는 왕경에 위치한 사천당과 삼천당을 모델로 하여 주에 정을 설. 9 10

치하였던 것이다.70) 현재 정은 일종의 경찰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 군단으로 이해하는 견해10

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71)

정 가운데 한산주에 배치된 은 경기도 이천시 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10 ,南川停 骨乃斤停

하였고 에 배치된 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에 위치하였다 이 가운, .牛首州 伐力川停

데 골내근정과 벌력천정은 원주 근처에 위치하였다 앞에서 신문왕 년이나 그 이후에 각 주. 5

에 만보당 개씩을 배치하였고 신문왕 년에 우수변과 하서변을 설치하였다고 언급한 바2 , 10

있다 신문왕대에 우수주와 하서주에 몇 개의 군사조직이 추가로 배치되면서 북원소경에 대.

69) 북원소경이 설치된 원주시는 죽령로를 통하여 통일신라시대의 을 연결하는 육로교통의王京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수로를 통하여 서울과 충주를 연결하는 결절점에 위치하였다 종래에.

이와 같은 원주시의 입지조건을 주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영서지역에서 수취한 물자를 육로

와 수로를 통하여 왕경으로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원주시에 북원소경을 설치하였다고

이해한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여호규 쪽 한편 한강유역의 유공자나 투항한( , 2002, 139~148 ).

고구려인들에게 굳이 왕도에 들어오지 않게 하면서 일정한 보상으로 한강유역의 물자를 소

비하면서 나름의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북원소경을 설치하였

다고 주장한 견해도 제기되었다 박성현 쪽( , 2023, 17~20 ).

70) 전덕재 쪽, 2018, 30~31 .

71) 쪽 이인철 쪽 이문기 쪽, 1954, 365~367 ; , 1993, 339 ; , 1997, 144~145 .末松保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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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전이 더욱 더 공고해지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신문왕과 효소왕이 재위한 년 동. 21

안 신라는 차례만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를 통해 두 왕대에 나당 사이에 긴장관2 ,

계가 여전히 유지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년 문무왕이 사망하자 당 고종은 신라. 681 ,

에 사신을 파견하여 문무왕의 태자 을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의 관작을 그대로 승계,政明 父王

하게 하였다 또한 년에 신문왕이 하자 가 사신을 신라에 보내 조문 제사. 692 , ·薨去 則天武后

하게 하고 이어 신문왕의 태자 을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년효소왕 월 일에, . 694 ( 3) 4 29理洪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이 사망하자 측천무후는 등에게 김인문의,金仁問 大醫署令 陸元景 靈

를 호송하게 하였다 세기 전반 성덕왕대에 이르러 신라와 당은 나당전쟁 이전의 관계를. 7柩

회복하기에 이르렀다.72) 나당 사이의 긴장관계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북원소경의 군사적 전략

거점으로서의 성격도 점차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원소경은 다른 개의 소경. 4

과 마찬가지로 왕경이 신라 영역 동남쪽에 편재한 관계로 전국적인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에

서 설치한 이른바 또는 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지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배( ) .陪都 副都

도로서의 성격을 지닌 소경에 대해서는 이미 종래에 자세하게 살핀 연구성과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그에 관하여 논급하지 않도록 하겠다.73)

북원소경의 치소와 범위 및 변천.Ⅳ

신라는 경덕왕 년 에 와 의 명칭을 으로 개정할 때에 을16 (757) ,州 郡 縣 漢式 北原小京 北原

으로 고쳤다 북원경의 에 관한 자료는 전하지 않고 다만 삼국사기 지리지에 신문. ,京 治所 � �

왕 년 에 북원경에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였다고 전할 뿐이다 현재 이때 쌓은5 (685) , 1,031 .步

을 으로 비정하는 견해와北原京城 鴒原山城 74) 으로 비정하는 견해,金臺城 75) 원주 시내에 위치

한 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羅城 76) 등이 제기되었다 현재까지 원주 시내를 두.

른 을 쌓았음을 알려주는 고고학 자료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의 견해를 긍정羅城

하기가 쉽지 않다.77) 이렇다면 신문왕 년에 축조한 북원경성의 후보로서 영원산성과 금대성5

밖에 남지 않는다 조선시대 지리서에 전하는 두 성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2) 전덕재 쪽, 2019b, 339~347 .

73) 전덕재 쪽에서 통일신라 소경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증한 바, 2023, 437~452 5

있다.

74) 유재춘 쪽 이인재 쪽 한편 차용걸 외 쪽에서 영원산성, 1997, 48~50 ; , 2016b, 91 . , 1998, 22~26

이 북원경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해미산성 금대성 혹은, ( ) 金

이 고려 이전에 쌓은 성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 .頂山城 金後山城

75) 원주시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쪽 은 으로 부르기도 한· , 2024, 75~76 . ,金臺城 金臺山城 海美山城

다 본고에서 필자는 조선시대 지리서에 전하는 명칭에 따라 이라 부를 것이다. .金臺城

76) 박태우 쪽 이재환 쪽, 1987, 67~68 ; a, 2012, 316~317 .

77) 원주시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쪽· , 2024, 7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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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出典 名稱 記錄

Ⅲ

①
세종실록 지리지 江原道� �

原州牧
靈原山石城

<在州東三十里 周回六百四十六步 有二泉 四時不渴 又有倉

>九間

②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6� �

江原道 原州牧 古跡

原城鴒

在雉嶽山南脊 石築 周三千七百四十九尺 內有一井五泉

.今廢 三國史 弓裔投北原賊梁吉 吉委之以事 使東略地○

於是 出宿雉嶽山石南寺 行襲酒泉柰城鬱烏御珍等縣 皆降

. .之 諺傳此城梁吉所據 後元 甲據此 破丹兵冲

金臺城
在州東三十里 雉嶽山腰 石築 周六千六十尺 內有三井 今

. .廢 州人松弼據此城叛 降州爲一新

③
동국여지지 권7 江原道 原� �

州牧 古蹟

原城鴒

.在雉嶽山南脊 石築 周一千三十一步 內有一井五泉 新羅

.神文王時 起築 中廢 今復修築 三國史 弓裔投北原賊○

.梁吉 吉委之以事 使東略地 於是出宿雉嶽山石南寺 行襲

.酒泉柰城鬱烏御珍等縣 皆降之 諺傳此城梁吉所據 後元冲

.甲據此 破丹兵

金臺城
在州東三十里 雉嶽山腰 石築 周六千六十尺 內有三井 今

. .廢 州人松弼據此城叛 降州爲一新

④
여지도서 江原道 原州牧 古� �

跡

原山城鴒

在雉嶽山南麓 石築 周三千七百四十九尺 內有一井五泉

.今廢 三國史 弓裔投北原賊梁吉 吉委之以事 使東略酒○

.泉奈城鬱烏御珍等四縣 皆降之 後元沖甲據此城 破丹兵有

.功 宣廟壬辰 原州牧使金悌甲與驪州牧使元豪 爲倭奴所

.敗衄

金臺山城
在官門東三十里 雉嶽山腰 石築 周六千六十尺 內有三井

. .今廢 州人松弼據此城叛 降州爲一新縣

⑤
동국문헌비고 권16 輿地考� �

11 1關防 城郭上 江原道

原山城鴒

<原州 原山城 在雉嶽山南麓 石築 周一千三十一步 今鴒

> . .廢 內有井一泉五 新羅神文王時始築 三國史 北原賊梁

吉使弓裔東略地 弓裔出宿雉嶽山石南寺 行襲酒泉奈城鬱烏

. .御珍等縣 皆降之 世傳 此城爲梁吉所據 高麗時元 甲據冲

. ·此 破丹兵 本朝 宣祖 壬辰 原州牧使金悌甲 驪州牧使元

.豪 於此爲倭寇所敗衂

金臺山城
< > .在雉嶽山腰 石築 周六千六十尺 今廢 內有井三 州人松

.弼嘗據此城叛

⑥
대동지지 권15 江原道 原� �

州 城池

原山城鴒
. .在雉嶽山之南 新羅神文王築 高麗改築 本朝改築 周一千

.三十一步 井泉六 四面皆峻險

金臺城

.東三十里 雉嶽之腰 周六千六十尺 井三 高麗高宗四十六

.年 州人松弼據此城叛 降州爲一新縣 新羅聖德王二十年

.徵何瑟羅丁夫二千 築北原京城

세종실록 지리지 기록에서 이라고 표기하였고 나머지 기록에서는- ,Ⅲ ① � � 靈原山石城 鴒原

또는 으로 표기하여 차이를 보인다 에서 영원산석성의 둘레가. - 646 , -Ⅲ ① Ⅲ山城 鴒原城 步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에서 영원성의 둘레가 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3,749 . 1 =6② � � 尺 步 尺

이었므로 영원산석성의 둘레는 이라 볼 수 있다 과 기록에 전하는 둘레, 3,876 . - -Ⅲ ① Ⅲ ②尺

와 의 숫자가 약간 다르긴 하여도 둘레의 길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泉

영원산석성은 후대의 지리서에 전하는 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鴒原山城

에 전하는 영원산성영원성에 관한 기록을 보면 에는 영원산성의 둘레- ~ - ( ) , - ,Ⅲ ② Ⅲ ⑥ Ⅲ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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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라 전하는 반면 에는 둘레가 였다고 전하는 것을 살필 수3,749 , - , , 1,031Ⅲ ③ ⑤ ⑥尺 步

있다 는 에 해당하므로 영원산성의 둘레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자료가 존재. 1,031 6,186 ,步 尺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로서 둘레가 라고 전하는 지리서에서는. 1,031步

반드시 영원산성을 신라 신문왕대에 쌓았다고 언급한 반면 둘레가 척이라고 전하는 지, 3,749

리서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에. � �

신문왕 년에 북원경에 성을 쌓았는데 라고 전하는 사실이 주목된다5 , 1,031 .步

동국여지지 는 이 년효종 에 찬술한 것이다 유형원이 영원산성을 신1656 ( 7) .� � 磻溪 柳馨遠

문왕 년에 쌓은 북원경성이라고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전하는 영원5 , � �

산성의 둘레에 관한 기록을 무시하고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에 의거하여 그것의 둘레를, � �

라고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년영조 에 편찬한 동국문헌비고 의 는1,031 . 1770 ( 46)步 � � 輿地考

이 담당하였다.申景濬 78) 대동지지 는 년대에 가 편찬한 것이다 신경준과 김정호1860 .� � 金正浩

는 유형원의 견해를 수용하여 동국문헌비고 와 대동지지 에 반영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 � 79)

반면에 년대 영조대에 편찬된 여지도서 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기록을 인용하였1760 � � � �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서에서 의 둘레가 보 척 신증동국여지승람 에서646 (3,876 ),� � 靈原山石城 � � 鴒原

의 둘레가 척이라고 언급하였던바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북원경성의 둘레가3,749 , 1,031城 � � 步

라고 전하는 것과 분명하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원산성영원성을 북(6,186 ) . ( )尺

원경성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금대성에 관한 기록.

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전하지 않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처음 보인다 금대성에 관한 나, .� � � �

머지 지리서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보아도 과언� �

이 아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에서 의 둘레가 이라고 언급하였고. - 6,060 ,Ⅲ ② � � 金臺城 尺

다른 지리서에서도 이를 그대로 전재하였다 은 에 해당한다 삼국사기 지리. 6,060 1,010 .尺 步 � �

지에 전하는 북원경성의 둘레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다면 신문왕 년에. , 5

쌓은 북원경성은 현재 금대성해미산성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 년( ) . 2022 6

월에 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서 해미산성금대성의 남서쪽 을 시굴조사하여 통일신라시대( ) 雉城

78) 가 년 영조 에 등에 명령하여1769 ( 45) · · ·英祖 徐命膺 蔡濟恭 徐浩修 申景濬 �東國文獻備考�

를 편찬하게 하였는데 서명응 등은 반년여 만에, · · · · · · ·象緯 輿地 禮 樂 兵 刑 田賦 市

등 총 권을 완성하였고 년 월에 인쇄하였· · · · · 13 100 , 1770 8糴 選擧 財用 戶口 學校 職官 考

다 가운데 는 이 담당하였다 박인호. 13 ( , 1996).考 輿地考 申景濬

79) 종래에 증보문헌비고 와 대동지지 에 영원산성 영원성 의 둘레가 라고 전하는 사( ) 1,031� � � � 步

실을 주목하여 영원산성을 북원경성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였다 차용걸 외 쪽 이, ( , 1998, 25~26 ;

인재 쪽 한편 김정호는 대동지지 에서, 2016b, 91 ). ‘� � 新羅聖德王二十年 徵何瑟羅丁夫二千

이라고 언급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 성덕왕 년 가을 월 기록에’ . 8 20 7築北原京城 � �

‘ 이라고 전할 뿐이고 성덕왕 년에 북원경성을 쌓았’ , 22徵何瑟羅道丁夫二千 築長城於北境

다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김정호는 신라본기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성덕왕 년에 북원. 22

경성을 쌓았다고 기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 김정호의 언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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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산성을 쌓는 일반적인 방식 즉 대형의 지대석 치석한 할석으로 정층쌓기 들여쌓기로, + ·

외벽을 축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은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80)

그러나 이와 같은 해미산성금대성의 축조 방식과 더불어 년에 해미산성금대성에 대한( ) 1998 ( )

지표조사를 실시할 때 통일신라시대의 기와가 다수 수습되었음을 고려하건대 금대성을 신, ,

문왕 년에 쌓은 북원경성과 연결시켜 이해하여도 이론이 없지 않을까 한다5 .81)

금대성해미산성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관설동 산 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 60-1 .

산성은 치악산의 남쪽으로 뻗어 내린 지맥의 하나인 곰바위봉 정상부 일대와 남쪽(629m) ·

서쪽 줄기 능선을 에워싸며 축조되었다 해미산성의 서벽에서 원주시의 중심지를 조망할 수.

있고 남벽에서는 원주와 제천 단양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이 교통로는, , .

신라시대에 춘천과 원주 제천 단양 죽령을 연결하는 죽령로에 해당한다 금대성의 남쪽에, , , .

위치한 원주시 신림면에서 동쪽으로 주천면을 거쳐 동해안을 연결할 수 있고 서남쪽으로 제,

천시 백운면을 거쳐 충주와 연결할 수 있다 따라서 금대성은 춘천과 죽령 방면뿐만 아니라.

동해안과 충주 방면에서 원주로 향하는 외적에 대비할 수 있는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關防

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 정부는 금대성의 이와 같은 지정학적 군사적 가치 때. ·

문에 북원소경을 설치하고 여기에 북원경성을 쌓은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문제는 금대성 즉 이 북원경의 로서 기능하였는가 아니면 으, ,北原京城 治所 背後城

로서 기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해서이다 이는 북원소경의 치소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와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소경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전라도 남원도호부 고적조에 가 있는데 당나라39 ‘ ,� � 井田遺基 劉仁軌

가 으로 에 을 써서 개 구역으로 구획하였으며 지금도 그 터가 남아9 ,刺史兼都督 邑內 井田法

있다 라고 전한다.’ .82) 정전유기를 유인궤와 연결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대체로 통일신라시대,

에 남원소경의 시가지를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정비한 것과 연관시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83) 실제로 을 배후로 한 과 사이의 평지 즉 현재 남원 시가지의 중,蛟龍山城 蔘川 丑川

심부를 형성하고 있는 향교동 동충동 도통동 옥정동 죽항동 쌍교동 하정동 금동 천· · · · · · · ·

거동 일대에 도로와 로 구획된 정연한 토지구획과 남원읍성의 형적이 남아있다溝渠 格子形

고 한다.84) 남원시의 중심부를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정비하였다는 것은 통일신라시대 남원소

경의 중심지 즉 치소가 남원 시내에 위치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

80) 원주시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쪽· , 2024, 67~73 .

81) 원주시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쪽 및 쪽에서 축조 방법과 수습 유물 등을 근거· , 2024, 72 75~76

로 해미산성 금대성 을 신문왕 년에 쌓은 북원경성으로 비정한 다음 그것은 북원소경의 배( ) 5 ,

후성으로서 기능하였다는 견해를 제기한 바 있어 주목된다.

8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전라도 남원도호부 고적39, , “ <� � 井田遺基 唐劉仁軌爲刺史兼都督 邑內

>.”里廛取法井田 畫爲九區 至今遺址尙

83) 박태우 쪽, 1987, 60~62 .

84) 이경찬 쪽 여기에서 청주시가지 중심부에서도 격자형 토지구획과 청주읍성의 형, 2002, 52 .

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서원소경 역시 중심부를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정비하였.

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유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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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주지역 북원소경 관련 주요 유적[ 2] 85)

한편 삼국시대에 의 중심지는 병풍산성이 있는 사벌면 일대였다가 신문왕 년7 (687)沙伐州

이후 사벌주의 를 현재의 상주 시내로 옮겼고 이때 시가지를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정비,治所

하였다고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어 주목된다.86) 남원소경의 치소가 남원 중심부의 평지였고,

통일 이후에 사벌주의 치소 역시 상주 시내의 평지로 옮겼음을 염두에 둔다면 북원소경의,

치소 역시 산성이 아니라 원주 시내 중심부의 평지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현재 원주시 학성동유적에서 통일신라의 건물지와 경작유구가 발견되었다 또한 행구동유.

85) 그림 는 이재환 쪽의 그림 원주지역 북원소경 관련 유적 을 그대로 전[ 2] a, 2012, 321 ‘[ 3] ’

재한 것이다.

86) 박성현 쪽 실제로 상주시 복룡동을 발굴조사한 결과 의 를, 2010, 214~215 . , ( )尙州 沙伐州 州治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새로 정비한 고고학 자료가 발견되었다 영남문화재연구원( , 2009,

쪽360~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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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이외에 반곡동고분에서 세기 후반에서 세기. 7 8

전반으로 편년되는 토기가 다수 발견되었다.87) 원주시 원일로에 소재한 강원도 감영지로부터

학성동유적은 행구동유적은 반곡동고분은 약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1.2km, 2km, 5km .

같은 고고학 자료를 참조하건대 남원소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원소경의 치소 즉 중심지, ,

는 원주천을 끼고 있는 강원도 감영지를 중심으로 하는 원주 시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판단된다.88) 다만 통일신라시대에 북원소경의 치소를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정비하였음을

알려주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데 서원소경과 중원소경을 부로 구획하였고, 6 ,89)

서원소경과 남원소경의 시가지를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정비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왕경 부인, 6

들이 이주하여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북원소경의 경우도 그 영역을 부로 구획하고 중6 ,

심지를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정비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

단이다 향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때 북원경. .

성은 평지에 를 둔 을 하는 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治所 北原京 保衛 背後城

다음의 표 는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동국여지지 권 여지도[ 2] , 46, 7,� � � � � � �

서 강원도 원주목조에 전하는 조선시대 의 사방 경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原州牧

표 조선시대 지리서에 전하는 원주목의 사방 경계[ 2]

地理書 東 東南 西 西南 南 北

세종실록 지리지� � 84平昌 里 64驪興 里 30忠州 里 24橫城 里

신증동국여지승람� �
112平昌 里

52堤川 里
74砥平 里 63驪州 里 43忠州 里 30橫城 里

동국여지지� �
112平昌 里

52堤川 里
74砥平 里 63驪州 里 43忠州 里 30橫城 里

여지도서� � 125平昌 里
120寧越 里

50堤川 里

70砥平 里

70驪州 里
55忠州 里 30橫城 里

동국여지지 와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전하는 원주목의 사방 경계는 원주에서 와의� � � � 京都

거리에 관한 기록만이 약간 차이가 날 뿐이고,90) 나머지는 완전히 일치한다 유형원이 동국. �

여지지 를 찬술하면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기록을 대체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세종.� � � 轉載 �

실록 지리지에서 북쪽 경계와의 거리가 라고 언급한 반면 나머지 지리서에는24 ,� 橫城縣 里

모두 로서 동일하게 전한다 반면에 동쪽 평창군 남쪽 과의 거리는 후대로 갈수30 . ,里 忠州牧

87) 이재환 쪽 이재환 쪽a, 2007, 28~56 ; a, 2012, 310~31 .

88) 이재환 쪽 이인재 쪽a, 2012, 317 ; , 2016b, 91 .

89) 삼국사기 열전 제 강수조에 가 이라고 전한다 한편 청주 상당산성에6 .� � 强首 中原京 沙梁人

서 발견된 기와편에서 ‘沙 ’, ‘ ’, ‘ ’, ‘ ’, ‘ ’, ‘ □部 部屬長 屬長 屬長池 池馹 池馹

등의 을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 1982 ; · ,達 銘文

중원경과 서원경을 부로 구획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들이다1997). 6 .

90)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원주와 와의 거리가 동국여지지 에 라고 전한다282 , 275 .� � 京都 里 � � 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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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점점 거리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동남쪽의 서쪽의. , ,堤川縣 砥平縣 驪州牧

과의 거리는 조선 전기와 후기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살필 수 있다 이상의 검토.

에 따른다면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원주목의 관할 범위가 약간 확장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원주목의 관할 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년중종 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 1530 ( 26) �

람 권 강원도 원주목조에 이 으로 전하지만 년효종 에 유형원이 편찬한46 , 1656 ( 7)� 酒泉縣 屬縣

동국여지지 권 강원도 원주목조에는 으로 전한다는 사실이7� � 酒泉廢縣 91) 유의된다 아마도.

주천현을 폐지하고 그것을 원주목에 시킴과 동시에 원주목의 관할 범위를 약간 확대한合倂

것이 아닌가 한다.92)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증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에 따르면 조선 전기에 원주목은 동쪽으로,� � � �

동남쪽으로 충청도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남쪽으로, , , ,平昌郡 堤川縣 京畿道 砥平縣 驪州牧

북쪽으로 과 경계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조선 중기에 주천현이 원주, .忠州牧 橫城縣

목에 되었으므로 조선 전기에 동남쪽으로 과 경계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물론이,合倂 酒泉縣

다 세종실록 지리지 충청도 충주목조에서 북쪽으로 원주에 이르기까지 라고 언급한. 40� � 里

반면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충청도 충주목조에서 북쪽으로 경계까지 라, 14 58� � 江原道 原州 里

하였다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원주목조에서 남쪽으로 충주까지 신증동국. 30 ,� � 里 �

여지승람 권 강원도 원주목조에서 남쪽으로 충주까지 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지리46 43 .� 里 � �

지에 따르면 원주 중심부에서 충주 중심부까지의 거리는 가 되고 신증동국여지승람, 70 ,里 � �

의 기록에 따른다면 그것은 가 된다 세종대와 중종대의 충주목과 원주목의 치소는 변, 101 .里

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순되는 내용이 전하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 � �

승람 기록에 전하는 원주목의 사방 경계에 관한 기록을 서로 비교하여 세종대보다 중종대�

에 원주목의 관할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

천현을 제외한 조선 후기 원주목의 관할 범위와 조선 전기의 그것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여지도서 에 원주목 관할의 에 관한 기록이 전하는데, , , , ,� � 面 邑內 本部面 沙斤寺面 水周面

, , , , , , , , , ,左邊面 右邊面 富論面 康川面 池內面 沙堤面 旀乃面 所草面 好梅谷面 古毛谷面 正之安

, ,面 地向谷面 등이 바로 그것이다, , , , .破面 板梯面 楮田洞面 今勿山面 加里破面 建陽 元年

월 일에 공포된 제 조에 의거하여 전국 를 폐지하고 로 개편(1896) 8 4 36 5 23 13勅令 第 號 部 道

됨에 따라 강원도가 부활되었다 이때 원주군 외 개군평창 영월 정선은 강원도로 편입되. 3 ( , , )

91) 동국여지지 권 강원도 원주목 고적7, , “ <� � 酒泉廢縣 一名鶴城 在州東九十里 本高句麗酒淵縣

. >.”新羅改酒泉 爲奈城郡領縣 高麗顯宗時 省入 本朝因之

92) 년 월 일 기록에 이 의 을5 (1781) 12 22�日省錄� 正祖 庚寅 原州 幼學 李春益 酒泉縣 復設 奏請

하는 를 올렸다는 내용이 전한다 한편 이 년 광해군 에 지은. 1609 ( 1) ‘上疏 崔岦 贈資憲大夫吏

에 이란 표현이 보여 년 무’ ‘ ’ , 1609曹判書兼知義禁府事成均進士李公墓碣銘幷序 酒泉故縣

렵에 이미 주천현이 원주목에 합병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동춘당선생별집 권. 7� � 年譜 愚伏

기록에 가 년 월에 어사가 되어 을 순시할 때에1597 9鄭先生年譜 愚伏 鄭經世 嶺西地方 酒泉

에 묵으며 지은 절구 와 에 묵으며 지은 수가 있다고 전한다 이로 보1 1 .縣樓 首 錦江亭 律詩

건대 주천현을 원주목에 합병시킨 시기는 년에서 년 사이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1597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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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원주군은 군 가운데 등급의 군으로 편제되었다 년광무 에 편찬된, 339 4 . 1899 ( 3) �原州

에 개면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지도서 에 소개된 것과 동일하다21 , .邑誌� 坊里條 � � 93) 이에 따

르면 년 원주군 소속의 면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년 월 일에, 1896 . 1906 9 24 左邊

과 이 이 과 이 에 편입, , ,面 右邊面 水周面 寧越郡 古毛谷面 橫城郡 康川面 池內面 京畿道 驪州郡

되면서 원주군의 영역 범위가 축소되었다.94) 개면 가운데 좌변면과 우변면현재 영월군 주21 (

천면 수주면현재 영월군 무릉도원면은 본래 주천현에 속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 )

조선 전기 원주목 관할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반면에 본래 원주군 고모곡면이었던 현재.

의 횡성군 서원면 본래 원주군 강천면이었던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본래 원주군 지내면이, ,

었던 여주시 북내면 금당천 동쪽 개 는 조선 전기와 후기에 원주목의 관할 범위에 속하9 里

였다 따라서 조선 전기 원주목의 관할 범위는 오늘날 원주시 전체와 횡성군 서원면 여주시. ,

강천면 및 북내면의 일부를 망라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에 이 소속되어· · · · · ·原州 寧越郡 堤州 平昌縣 丹山縣 永春縣 酒泉縣 黃驪縣

있었다 고려시대에 원주 근처에 와 이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提州 平昌縣 酒泉縣 黃驪縣

한편 원주의 북쪽에 의 서쪽에 의 이 위치하였던 것으로,春州 屬縣 橫川縣 廣州 屬縣 砥平縣

확인된다 한편 삼국사기 잡지 제 지리 에서 북원소경 동쪽에 평창군 평창읍과. 4 2 ( )� � 白烏縣 酒

영월군 주천면 서쪽에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경기도 여주시 남쪽에( ), ( ), ( ),泉縣 砥平縣 黃驍縣

과 충북 제천시 북쪽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 ( )中原小京 奈隄郡 潢川縣

살필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북원소경 및 고려시대의 원주 근처에 위치한 여러 군 현을. ·

감안하건대 통일신라시대에 북원소경의 관할 범위 역시 조선 전기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

지 않았다고 추정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이에 따른다면 통일신라시대 북원소경의 범. ,

위는 오늘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원과 횡성군 서원면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및 북내면,

의 일부를 망라하였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경문왕 년 에 작성한 에 이란 글10 (870) ‘ ’寶林寺北塔誌 西原部小尹 奈末金遂宗 聞奏 奉勅

귀가 보인다 여기서 는 를 가리킨다고 보인다 이를 통해 년 이전에. . 870西原部 西原府 西原小

을 로 개칭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다 한편 에서. ‘京 西原府 鳳林寺眞鏡大師塔碑 知金海府進禮

에서’, ‘城諸軍事明義將軍金仁光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 至金海府 蘇公忠子知府 及弟

이란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가 의 가 된 시기는 효공왕 년’ . 10律熙領軍 蘇忠子 金海府 知府

전후로 추정된다(907) .95) 그런데 소충자는 김인광보다 늦게 을 취하여 이金官高城 城主將軍

93) 에 , , , , , ,�原州邑誌� 坊里條 邑內 本部面 楮田洞面 沙堤面村 板梯面村 今勿山面 ,坡面 㫆乃

, , , , , , , , , ,面 富論面 康川面 池內面 地向谷面 正之安面 古毛谷面 好梅谷面 所草面 水周面 左邊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일부 글자의 이 있긴 하지만 여, , , . ,面 右邊面 加里坡面 沙斤寺面 出入 �

지도서 에 소개된 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94) 년 월 일에 한 월경지 및 땅거스러미 정리령 에1906 ( 10) 9 24 49 ( ) ‘ …光武 公布 勅令 第 號 京畿

( )… …驪州十四 原州斗入地康川面池內面 十六面 江原道 原州二十 左邊面右邊面水周面 寧越

( ) ( ) …古毛谷面 橫城 康川面池內面 驪州 十六面 橫城八 原州斗入地古毛谷面 九面 寧越七 原州

이라 전한다’ .斗入地左邊面右邊面水周面 十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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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이기 때문에,96) 그 이전에 김인광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진성여왕대 말기.

나 효공왕대 초기로 추정된다 여하튼 위의 금석문을 통하여 신라 말기에 을 로. 金官京 金海府

개편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년태조 에 건립된 에 년혜종 에 새긴939 ( 22) , 944 ( 1)菩提寺大鏡大師塔碑 仲源府 淨土寺法鏡

및 년광종 에 세운 에 란 표현이 보965 ( 1)大師慈燈塔碑 陰記 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碑 中原府

인다 고려 초기에 는 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 아마도 고려 건국 이전에. ( ) .中原府 仲原府 忠州

중원경을 중원부로 바꾸어 불렀기 때문에 고려 초기에 중원부를 의 별칭으로 사용할 수忠州

있었을 것이다 한편 고려사 지리지에 태조 년에 을 고쳐 로 삼았다고 전. 23� � 南原小京 南原府

한다.97) 여기서 남원소경은 의 잘못이다 아무튼 이 기록에 따른다면 고려 태조 년. , 23南原京

에 을 로 개칭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을 사실 그대로 수긍하(940) .南原京 南原府

기 어렵다 고려사 지리지에 태조 년에 을 로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23 .� � 金海小京 金海府 98) 여

기서 은 의 잘못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앞에서 신라 말기에 이미 을.金海小京 金海京 金海京 金

로 바꾸어 불렀음을 살핀 바 있다 김해부의 사례를 감안하건대 남원경을 남원부로 개. ,海府

칭한 것은 고려 건국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99) 동일한 맥락에서 신라 말기에 북원

경을 북원부로 개칭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서원부의 사례를 참조하건대 세기. , 9

후반 경문왕대에 을 추진하면서 당나라의 를 채용하여 을 로 개편하漢化政策 留守府制 小京 府

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의 실시 배경과 그 의의 및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전. 府制

에 자세하게 살핀 연구성과가 제기되었기 때문에100) 여기서 신라 하대 소경의 변천에 대해

서는 더 이상 논급하지 않을 것이다.101)

고려사 지리지에 는 본래 의 으로 때 을 두었‘ ,� � 原州 高句麗 平原郡 新羅 文武王 北原小京

95) 에 효공왕 년 여름에 이 김해지방을 찾아갔을 때에11太子寺朗空大師白月栖雲塔碑 行寂 蘇忠

형제가 김해지역의 지배세력이었다고 전한다 이를 통해 소충자가 김해부의 지· .子 蘇律熙

배세력이 된 시기를 대략 추정해볼 수 있다 최병헌 쪽( , 1978, 405 ).

96) 삼국유사 권제 기이제 가락국기2, 2 , “� � 新羅季末有忠至匝干者 攻取金官高城 而爲城主將

는 와 동일 인물이다 위의 기록을 근거로 소충자가 김인광을 무력으로 몰아.” .軍 忠至 蘇忠子

내고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였다고 추정한 견해 최병헌 쪽 가 제기되어 참조( , 1978, 406 )

된다.

97) 고려사 권 지 지리 남원부57, 11 2 , “ .� � 神文王四年置小京 景德王十六年改南原小京 太祖二十

.”三年改爲府

98) 고려사 권 지 지리57, 11 2 , “ .� � 金州 新羅法興王旣受降 待以客禮 以其國爲食邑 號金官郡 文

.武王置金官小京 景德王爲金海小京 太祖二十三年改州府郡縣名爲金海府 後降爲臨海縣 又陞爲

.”郡

99) 윤경진 쪽에서도 중원부와 남원부는 신라시대부터 사용한 표현이라 이해한 바 있, 2000, 57

다.

100) 전덕재 쪽, 2023, 452~458 .

101) 이인재 쪽에서, 2016b, 93 년 흥덕왕 에서 년 흥덕왕 사이에 신라에서 북원경을828 ( 3) 840 ( 12)

북원부로 개편하였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원부의 관할 영역이 원주와 제천. ,

단양 일부를 망라하는 범위로 확장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실시 이후에도. 府制

북원부의 관할 범위는 북원경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이해하고 있음을 밝혀두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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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년 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년 에 가 되었다 라고 전한. 23 (940) . 9 (1018) .’太祖 顯宗 知州事

다.102) 이 기록에 따른다면 태조 년 에 를 로 개칭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23 (940) .北原府 原州

러나 이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태조 년 월에 건립된 에. 23 (940) 7 興法寺眞空大師塔碑

서 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년혜종 에 새긴‘ ’ . 944 ( 1)高麗國原州 淨土寺法鏡大師慈

에 가 보이는데 여기서 는 를 가리킨다고 짐작된다‘ ’ , .燈塔碑 陰記 元州 仁人員外 元州 原州

또한 년혜종 월에 건립된 의 에 가 출신944 ( 1) 6 寧越興寧寺澄曉大師塔碑 陰記 王侃大奈麻 原州

이라 전한다 이와 같은 금석문 기록들을 참고하건대 태조 년 에 원주란 지명을 사용. , 23 (940)

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 에는 태조 년 이전에 원주란 명칭을 사. 23� �

용하였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태조 년 월 의 이 일간 땀을 흘렸다 고려사 권 지 오행- 11 (928) 8 3 ( 54 8 2 ).Ⅳ ① 原州 山澗寺 鐵佛 � � 金

는 사람을 보내 같이 힘써 싸워서 재앙과 변란을 평정하자고 타일렀다 은 을- .Ⅳ ② 太祖 李悤言 書信

받고 매우 기뻐 아들 을 보내 군대를 이끌고 태조를 따라 정벌하게 하였다 이영은 당시. 18李永

세였는데 태조가 의 딸을 아내로 맞게 하였다 이총언을 에 임명하였고 이, . ,大匡 思道貴 本邑將軍

웃 의 호를 더 하사하였다 또 창고의 곡식229 . · · · · 2,200邑 丁戶 忠州 原州 廣州 竹州 堤州 石

과 소금 을 주었다 고려사 권 열전1,785 ( 92 5 ).石 � � 王順式 附李悤言

이총언은 태조 년 에 사망하였고 그가 태조에게 한 것은 년태조 무렵으21 (938) , 925 ( 8)歸附

로 이해되고 있다.103) 따라서 위의 기록들은 태조 년 이전에 라는 지명을 사용하였음23 原州

을 시사해주는 자료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려사 와 을 찬술하면서 본래. � � 五行志 列傳 北

이라 전하는 것을 고려시대의 지명인 로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原 原州 改書

있기 때문에 위의 두 기록을 태조 년 이전에 원주라는 지명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결23

정적인 증거 자료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고려사 지리지에는 태조 년에 지명을 개정했다. 23� �

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전 시기에 이미 개정된 지명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

에 고려사 지리지의 기록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태조 년 이전에도, 23� �

라는 지명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북원경은 의.原州 梁吉

였으며 궁예가 을 기반으로 후고구려를 세웠다 그가 에 있던 시기에, .起義地 北原賊 王座 西原

를 로 바꾸었듯,府 淸州 104) 를 로 개칭하였을 것이라고 상정해볼 수 있고 앞에서,北原府 原州

살핀 기록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Ⅳ ① ②

이상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신라는 신문왕 년 에 을 으로 하고, 5 (685) ,平原郡 北原小京 改稱

102) 고려사 권 지 지리56, 10 1 , “ .� � 原州 原州本高句麗平原郡 新羅文武王 置北原小京 太祖二十

. .”三年 改今名 顯宗九年 爲知州事

103) 윤경진 쪽에서 이총언이 태조 년 에 태조에게 귀부하였다는 견해를 제기하였, 2018, 52 8 (925)

다.

104) 전덕재 쪽에서 에서 를 로 하였음을 살핀, 2023, 488~492 ( ) ( )泰封 西原府 西原京 淸州 靑州 改稱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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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왕 년 에 을 으로 세기 후반 경문왕대에 을 로 궁예16 (757) , 9 ,北原小京 北原京 北原京 北原府

집권 시에 를 로 개칭하였고 고려시대에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北原府 原州

다 고려시대에 원주에 을 소속시켰. · · · · · ·寧越郡 堤州 平昌縣 丹山縣 永春縣 酒泉縣 黃驪縣

고 성종 년 에 와 등을 묶어 를 설치하였다 고려, 14 (995) · · · .原州 忠州 淸州 剛州 歡州 中原道

시대 원주의 변천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살필 예정이다.

맺음말.Ⅴ

이상 본문에서 삼국시대 원주지역의 동향 북원소경의 설치와 그 배경 치소와 범위 변천, , ,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살핀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 3

세기 중반에 강원특별자치도 영서지역에 가 거주하였다 당시 원주시를 비롯한 영서지.領西濊

역은 낙랑군이 지배 통제하였다 세기 중 후반 에 오늘날 춘천시와 원주시를 비, . 3 · 古爾王代

롯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서지역이 백제의 영향권 아래 편입되었고 세기 말에서 세기 초반, 3 4

사이에 신라가 죽령을 넘어 영서지역에 진출하여 백제와 충돌하였다 세기 후반. 4 近肖古王代

에 백제는 북한강 상류의 화천까지 진출하였고 남한강 수로를 통해 원주까지 진출하였다, .

백제가 원주까지 진출하였다는 사실은 원주시 부론면의 남한강유역에 위치한 법천리유적에

서 백제 양식의 고분 및 백제에서 법천리지역의 지배세력에게 사여한 및靑銅鐎斗 羊形靑磁

등이 발견된 사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고구려 은 년에 백제를 공격하여 을 빼앗았다 성 가운데396 58 700 . 58 ,廣開土王 城 村 牟婁城

이 있는데 여기서 는 또는 와 함께 넓은 들이나 벌에 위, ‘ ’ ‘ ’ ‘ ’古牟婁城 牟婁 牟盧 牟羅

치한 취락 또는 읍락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 글자가 또. , , , (伐 火 夫里 平

는 등이다 충주고구려비에서 가 충주에 나아갔음을 살필 수 있다 이를 통) . .坪 古牟婁城守事

해 고모루성이 충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충주에서 멀.

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와 같은 의미를 지닌 이란 글자가 들어간 지명‘ ’ ‘ ’牟婁 平

으로 이 주목된다 본래 백제에서 원주지역을 이라 불렀다가 후에 다른 곳을. ,平原郡 牟婁城

이라고 부르면서 원주지역을 이라 불렀다고 보인다 고구려는 년에 백제로. 396牟婁城 古牟婁城

부터 고모루성을 빼앗은 다음 세기에 거기에 라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영서지역을 지, 5 守事

배 통제하는 전략 거점으로 삼았고 후에 고모루성을 한자식 지명인 으로 개칭한 것, , 平原城

으로 짐작된다 신라는 년에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의 군을 차지하였는데 군. 551 10 , 10

에 춘천시와 더불어 원주시도 포함되었다 신라는 을 으로 편제하고 그곳을. ,平原城 行政城 郡

로 삼아 주변의 몇 개의 행정촌 성을 묶어 을 설치하였다· .治 平原郡

신라는 년문무왕 에 에 을 설치하고 원주가 충주의 북쪽에 위치하고678 ( 18) ,平原郡 小京 中

및 이란 지명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이라 명명하였다 년에 당나라는. 671原小京 平原郡 北原小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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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영현들을 에 넘겨주었고 신라는 년에 그곳을 되찾았다 또한 당, 681 .泉井郡 安東都護府

나라와 말갈이 년 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서북지역과 동해안지역을 침략하였다 이에 신676 7 .

라는 동해안지역에서 당나라와 말갈의 침략에 대비하여 를 따라 과 을 설치하고,安北河 關 城

을 쌓았다 그리고 년에 기병부대인 를 두었다. 672 .鐵關城 河西州誓

한편 년에 신라는 당군에게 석문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전국 곳곳에 성을 쌓고 우수주672 ,

에 여러 군사조직을 추가로 배치하여 당군의 에 대비하였다 년에 기병부대가 주축을. 672南進

이룬 와 을 에 배치하고 년에 을 에서 로, 673牛首州誓 牛首州罽幢 牛首州 停軍團 比列忽 牛首 移

시켰다 또한 년에 우수주에 을 죽령로에 위치한 충북 제천시에. 672 , ( )置 牛首州三千幢 奈吐郡

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동해안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침략하는 외적에 대비하.奈吐郡三千幢

여 년에 에 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우수주삼천당 등을 이라676 .奈生郡 奈生郡三千幢 新三千幢

부른다 이처럼 년 석문전투 패배 이후 우수주와 나토군 나생군 등에 여러 개의 군단을. 672 ,

추가로 배치하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평원군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그러나 년에도 당나라에서 신라를 다시 침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년까지 동해. 678 , 681

안지역에서 당과의 긴장관계가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죽령로의 요지에

위치한 원주의 전략적 가치는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라는 새로 편입된.

옛 고구려지역 및 강원특별자치도 영서와 영동지역의 여러 군 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이후 죽령로를 통한 당군의 침략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石門戰鬪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년에 평원군에 북원소경을 설치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678 .

년 완비 후에 우수주와 하서주에 을 개씩 설치하고 정의 하나로서 경기685 9 2 , 10州 萬步幢

도 여주시에 및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에 을 배치하였다 이러면서.骨乃斤停 伐力川停

북원소경의 안전이 더욱 더 공고해지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이 무렵부터 당나라와의 긴.

장관계도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원소경은 나머지 소경과 마찬가지로 왕. 4

경이 신라 영역 동남쪽에 편재한 관계로 전국적인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에서 설치한 이른바

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지니게 되었다.陪都

통일신라시기에 북원소경의 치소는 원주시 원화로에 소재한 강원도 감영지 주변의 원주

시내였고 신문왕 년 에 으로 오늘날 으로 비정되는 을, 5 (685) ( )背後城 金臺城 海美山城 北原京城

축조하였다 북원경의 관할 범위는 조선 전기 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原州牧

추정되며 그 범위는 대략 오늘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원과 횡성군 서원면 경기도 여, ,

주시 강천면 및 북내면의 일부를 망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라는 세기 후반 경문왕대. 9

에 당나라 를 수용하여 을 로 개편하였고 이때 북원소경 역시 로 개칭,留守府制 小京 府 北原府

한 것으로 보인다 가 후고구려를 건국한 이후 과 그가 한 을 로 개칭. 弓裔 梁吉 起義 北原 原州

하였으며 고려에서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투고일 심사개시일 게재확정일: 2025.11.03, : 2025.11.17,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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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Territorial Scope, and Administrative

Seat of Bukwonsogyeong

Jeon, Deog-jae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In the mid to late 3rd century, during King Goi’s reign, the Yeongseo region of

present-da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incorporated into Baekje’s

sphere of influence. Between the late 3rd and early 4th centuries, Silla advanced

beyond the Jukryeong into the Yeongseo region, leading to conflicts between the two

states. In the late 4th century, under King Geunchogo’s reign, Baekje came to control

the political powers of the Wonju area, a fact that can be confirmed through tombs

and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Beopcheon-ri site. In 396, Goguryeo launched a

southern campaign and seized 58 fortresses and 700 villages from Baekje. Among them,

Gomoruseong ( ), identified with present-day Wonju, was later renamed古牟婁城

Pyeongwonseong ( ). When Silla secured ten guns in the upper Han River region in平原城

551, Wonju was incorporated into its territory, and Pyeongwongun ( ) was平原郡

established there. After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Silla installed

Bukwonsogyeong ( ) at Pyeongwongun in 678, both to effectively control the北原小京

newly annexed former Goguryeo territories and the Yeongseo and Yeongdong regions

of Gangwon, and to strengthen defenses against Tang forces advancing through the

Jukryeong route following the Battle of Seokmun. With the completion of the Nineju (九

) system in 685, the security of Bukwonsogyeong was further consolidated. As tensions州

with Tang gradually eased, Bukwon, like other Sogyeong, acquired the character of a

auxiliary capital( ), serving to reinforce nationwide governance. Its administrative seat陪都

was located in present-day downtown Wonju, and in the 5th year of King Sinmun’s

reign (685), Bukwongyeongseong ( ), identified with today’s Geumdaeseong was北原京城

constructed. The jurisdiction of Bukwonsogyeong encompassed present-day Wonju,

Seowonmyeon in Hoengseonggun, and parts of Gangcheonmyeon and Buknaemyeon in

Yeojusi, Gyeonggi Province. In 757, Bukwonsogyeong ( ) was renamed北原小京

Bukwongyeong ( ). In the late 9th century, Bukwongyeong was changed to北原京

Bukwonbu ( ), and later, during Later Goguryeo, it was renamed Wonju ( ).北原府 原州

Keywords : Bukwonsogyeong, Gomoruseong, Jukryeong route, Bukwongyeongseong,

Pyeongwongun, Wonju


